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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상담학과 학과장님 귀하

COVID-19로 인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강의준비와 학생지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25일 제 4회 학생상담페스티벌 
Current Festival은 MBTI 성격검사 특강과 학생들의 또래 상
담을 라디오 방송형식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참여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당일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집은 제 3회 『상담학과 학부생 논문 및 작품발표』에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과 작품입
니다.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연구물과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마련된 본 행사
는 2018년과 2019년에는 (사)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에는 1학기 
및 2학기에 작성한 논문과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12월에 유트브를 통
한 발표과 시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를 거듭하며, 발표되는 논문과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상담전공 학부생들이 4년간 
여러 교과목과 활동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차곡차곡 길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학부생들의 역량을 여러 학교와 학과 간 공유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
전할 기회를 가지는 일은 한국의 상담계를 위해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는 학부생의 역량강화와 진로개척, 교수님들의 교류와 
연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12. 4.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방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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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논문 및 작품 발표자 명단

❏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 12월 3일(목)
❏ 장 소: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유튜브 채널 (QR코드 링크⇨)
1. 학부생 논문 발표자 명단

소속대학 발표자 발표형태 주   제 지도교
수

1
건양

대학교
정천용

포스터
논문

상담전공 학부생의 학생활동 참여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지혜

2
국제

대학교
김수빈

포스터
논문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이동석

3
루터

대학교
주종혁

포스터
논문

초보상담자로서 상담학부생의 이론 중심 
학부교육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경기도 L대 

상담학과 학부생을 중심으로 
김형수

4
인제

대학교

김미지
외 3명

포스터
논문

불안정 성인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김영근

5 정난희
박효은

포스터
논문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조항

6

차의과학
대학교

김문주
외 3명

포스터
논문

코로나 시기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외향성과 활동성 수준을 

중심으로
김지영

7
이정윤
정다희

포스터
논문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 주관적 
외모 만족의 매개효과 김하나

8 최은선
이정윤

포스터
논문

조절초점이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 
생활 소진에 미치는 영향

김하나

9 한별이
유지수

포스터
논문

코로나 상황 속 대학생들의 외출 횟수와 개인적 
성향,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

김하나

5개 대학 9개 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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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생 작품 발표자 명단

소속대학 발표자 발표내용 주   제 지도교
수

1

국제
대학교

박재우 상담도구 Desire Face Card (DFC) 욕망직시카드 이지혜

2
이현영
최고은 영상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들 이동석

3 신혜진 상담도구 내가 만드는 세상 이야기 이지혜

4 조서윤
콘텐츠
개발 마음을 채워주는 도시락 키드

이동석
이지혜

5
삼육

대학교

김성아
외 5명 상담도구 감욕 욕구 카드 상담도구 정성진

6
김평화
외 6명 상담도구 성격 탐색 상담도구 정성진

7
인제

대학교
김도연
김세인 영상 상담에 대한 대학생의 부정적 인식 개선 금창민

8
전주

대학교

윤하은
비

외 2명

프로그램 
개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설 책 김인규

9
호남

대학교
김예솔

상담실습
보고서 교내 학생상담센터 실습 김미례

5개 대학 9개 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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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전공 학부생의 학생활동 참여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정천용, 한보람, 이지오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신조어로 ‘아웃사이더1)’와 ‘인사이더2)’가 떠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아
웃사이더’가 타인과 섞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사이더’는 무리의 중심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들의 뒤를 이어, 나만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마이싸이더3)’ 일명 ‘마싸’가 출현했다(독서신문, 2020). ‘마이싸이더’는 ‘밀레니엄 세대’의 가치관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9년 만 15~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2019 밀레니엄-Z세대 트렌드 키워드 검증 조사’에서 “나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
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0.6%였다(유지혜, 2020). 마이싸이더들은 다양한 경험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
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진로, 직업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으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을 돕기 위하여 진로정체감 즉, 개인이 자신의 목표, 흥
미, 재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김태선, 2003)을 높이는 개입은 마이싸이더들의 욕구를 실질적
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대~ 20대 중 초·중·고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 없이 자발적이고 주도적
인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전공 학부생이 
학부 재학기간동안 필수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학생활동들에 대한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심리적인 기제, 즉 매개변인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여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진로정체감
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활동 참여도와 진로정체감의 하위차
원 각각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은 서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가 유의미한가?
[연구문제 3]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도, 진로정체감 하위변인(탐색, 몰입, 재고의 세 차원)

1) 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
2)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3) My(나의) + Side(~을 중심으로 한) + er(사람). 내 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밀레니얼-Z세대를
뜻함. 이들은 안정적인 것보다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결과보다는 노력을 택하곤 한다



2020학년도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

- 3 -

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가?

2. 이론적 배경
  Super(1990)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은 진로 탐색기에 해당하며, 대학생활은 전공 교과활
동과 전공 외의 학생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고, 직업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
이다.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대학은 중·고등학교에 비해 계열과 전공이 세분
화되어 있으며 수업시수가 적다. 이에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의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화된 직업 능
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전에 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과 외 학
생활동들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누적해 나가며 직업세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대학생활에서 진로와 취업은 매우 큰 고민거리이다.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취업’이 61%로 나타났다(뉴스브라이트, 20
18). 또한 국가의 주요 대학교육 정책들은 최근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여 취업률을 대학교육의 질로 평가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지표로 활용하기 때문
에 취업 준비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곽진숙, 2013). 이에 여러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관련 사업을 유치하며 취업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실습, 동아리활동 등의 학생활동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채재은, 변수연, 
2019).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학생활동 참여도는 학생들이 교과수업과 학교생활 및 활동에 참
여하고 이러한 활동과 학교구성원들을 선호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전공 관련 진로활동에 대한 선호로
도 볼 수 있다. 상담전공 학부생들은 학부 재학 중에 상담관련 교과를 학습할 뿐 아니라 자발적 학생
활동을 통해 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비교과 체험을 시도한다. 상담전공 학부생의 교육과정을 연구한 조
남정, 이미현, 김인규(2015)은 학생들이 상담실습과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 상담에 대한 관심과 성
취감을 얻었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상담전공 학생들의 학생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상담 전공에 대한 진
로정체감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상담관련 실습시간이 상담자활동 자
기효능감의 장기적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종단연구(이아라, 조항, 김영근, 이주영, 201
8) 결과와 관련지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생활동 참여도와 진로정체감을 매개하는 변인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학생활동 참여가 높아질수록 상담 전공 학생들은 상담관련 경험이나 실습을 쌓아나가며 
상담전공과 관련된 학습을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연이어 상담관련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확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생활동 참여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충청 지역의 상담전공 학부생 9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 34명(3
7%) 여 58명(63%)이며 학년 구성은 2학년 29명(31.5%), 3학년 29명(31.5%), 4학년 34명(37.0%)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임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
은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히고 해당 설문에 참여하였다. 

4. 연구 도구
 1)　학생활동 참여도
 학생활동 참여도를 측정하고자 신현숙과 염시창(2017)이 타당화한 중학생용 학교생활참여척도(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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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세가지 차원(정서적, 행동, 학업적 참여) 중, 행
동적 참여(8문항)와, 학업적 참여(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flzj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
ch’s α는 .82이며, 행동적 참여는 .84 학업적 참여는 .75으로 나타났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10문항) 총 3요인, 28개의 문항
에 대한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이고 세부적으로는 자신감 .90, 자기조절 효능
감 .90, 과제 난이도 선호 .83으로 나타났다.

 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어판 VI
SA-K(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탐색(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
색), 몰입(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 재고(진로자기의심, 진로유연성)의 세 개의 차원과 여섯 개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78이고, 차원별로 탐색 .90, 
몰입 .84, 재고 .81로 나타났다.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회
귀분석 단계에 따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모형(1단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측하는 
모형(2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모형(3단계)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특히,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 모형에 비해 3단계 모형에서 종속변인인 진로
정체감에 대한 독립변인인 학생활동참여도의 표준화계수(β)가 줄었는지 살펴보았으며, SPSS Process 
Macro(모형 4)를 통해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6.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각각의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 및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상관 분석의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했다. 학생활동참여도는 학업적 자기효
능감(r=.60, p<.01), 진로적응성(r=.54,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진로적응성(r=.4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연구변인 간의 상관계수 및 기초통계량 (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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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학생활동 참여도 2. 학업적 자기효능감 3. 진로정체감
1. 학생활동 참여도 -

2. 학업적 자기효능감 .55＊＊ -
3. 진로정체감 .60＊＊ .42＊＊ -

평균 3.18 3.83 4.20
표준편차 .39 .65 .43

**p< 0.01

 [연구문제2]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도,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
 학생활동참여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학생활동참여도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60, t=8.32***)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인 학생활동 참여가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향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55, t=6.22***). 마지막 단계로 학생활동 참여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학생활동 참여도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β=.09, t=1.24) 
 따라서, 학생활동 참여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학생활동 참여도,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92, Bootstrap=5,000)

변인 coeff(B) SE t p LLCI ULCI

1단계 
학생활동 참여도→

진로정체감
.60 .09 8.32＊＊＊ .000 .47 .85

F=49.97＊＊＊  R2=.36   

2단계 
학생활동 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55 .15 6.22＊＊＊ .000 .63 1.22

F=38.741＊＊＊  R2=.30  

3단계 

학생활동 참여도→
진로정체감

.58 .11 5.22＊＊＊ .000 .36 .80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09 .07 1.24 .18 -.04 .22

F=26.16＊＊＊  R2=.37  

경로 effect
Boot
S.E

신뢰구간(95%)
Boot LLCI Boot ULCI

학생활동 참여도 →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정체감 

0.09 .07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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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도와 진로정체감 하위변인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생활동 참여도와 진로 정체감 하위변인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모
형과 모형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β)는 <그림1>,<그림2>,<그림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1>을 통해서 학생활동 참여도와 탐색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매개효
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c=.60, p<.001, c'=.32, p<.001)
 <그림2>을 통해서 학생활동 참여도와 몰입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매개효
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c=.61, p<.001, c'=.24, p<.01)
 <그림3>을 통해서 학생활동 참여도와 재고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 매개효
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c=-.25, p<.05, c'=-.36)

 

경로 effect
Boot
S.E

신뢰구간(95%)
Boot LLCI Boot ULCI

학생활동 참여도 → 학업적 자기효능감 
→ 탐색

.378 .12 .14 .61

경로 effect
Boot
S.E

신뢰구간(95%)
Boot LLCI Boot ULCI

학생활동 참여도 → 학업적 자기효능감 
→ 몰입

.29 .17 .08 .52

경로 effect
Boot
S.E

신뢰구간(95%)
Boot LLCI Boot ULCI

학생활동 참여도 → 학업적 자기효능감 
→ 재고

-.321 .12 -.57 -.09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부트스트래핑 결과)

<그림1> 종속변인 탐색차원에 대한 매개효과 <그림2> 종속변인 몰입차원에 대한 매개효과

<그림3> 종속변인 재고차원에 대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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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상담전공 학부생의 학생활동 참여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전공 학부생의 학생활동 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은 서로 정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최근에 대학에서 비교과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
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비교과, 동
아리 등)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양정모.2019),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장기적으
로 학업성취도 향상의 가능성을 높이며(전현정.2015) 이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또한 학업 성적
이 높으면 진로에 대한 적응성도 높게 나온다. 이는 대학이 미래에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데 어
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설계해야하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도,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신의 전공수업 외에 다양한 학생활동 경험을 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정체성
을 높인다. 그러나 학생활동 경험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 하위 항목 중, 미래의 진로를 선
택하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더 찾게 하고(탐색),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과 
노력(몰입)을 하게 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자신의 진로
를 바꾸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재고려)는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정체감 척도의 하위요
소를 보면 탐색, 몰입, 재고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성이 높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
탐색과 진로몰입은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나, 재고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
거나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
해서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진로정체감 하위변인을 각각 별개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 탐색과 몰입 
차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정적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재고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상담전공 학생들에게 학생활동 참여도의 증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진로관련 탐색기회를 찾는 것에 대한 높은 열의와 관
련이 있으며, 상담관련 진로에 대한 보다 열정적인 태도와도 연관성이 높으며, 상담 외의 타 진로를 
생각할 여지를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상담자를 양성하는 상담관련 학과
에서는 상담과 관련된 학생활동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이 상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기르도록 하는 것
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의 상황상 충청 지역에 한정된 표본을 
수집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 있는 학부생을 참여시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일반화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관 연구로 실험적 
조작이 진행되지 않아서 변인간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인과 관련된 개입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일반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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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진로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 대학생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진 삶에 대처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미탐구

김수빈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Ⅰ. 서론
 대학생 진로문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변화를 몸소 경험
하니 다른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궁금했고, 스트레스에 대처방안을 제시해주고 
싶은 작은 동기가 마음으로부터 생겼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는 갈수록 빨리빨리 변화하여 자신의 전
공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대학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에 
닥칠 상황에 접근해야 진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비교분석을 위해서 동아시아권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미래에 닥칠 진로문제의 스트
레스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이는 극변하는 현대사회의 생활 패턴을 바뀌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볼 수 있고, 그에 파생하여 동
반되는 스트레스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도 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우리는 생존에 적응하는 문제가 
현실에서도 같은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계속 변화해 나가기에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의 사고의 변화속도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변하는 속도가 원치 않더라도 훨씬 빠
르다는 것이다. 이는 언제나 우리들 자신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항상 늦게 대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치관 혼란 및 진로 방향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즉, 투쟁이 없는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반복적인 삶의 방식처럼 더 다양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사
회 속에서 사는 건 분명한 것이다. 인간에게 던져진 사명감이 고유의 문제인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사
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자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대학의 진로문
제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이 관련성을 위해 세 가지를 제시한다. 

  Ⅱ. 본론
 가.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학생들의 스트레스 비교 분석
최근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정신건강이 건강하지 못
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
울 증상을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동아시아 국가의 대학생의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4) 이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행동의 중요성이 지적되
고 있다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와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심
리 사회적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다.1) 설문 분석을 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한국 대학생이 진로/취

4) 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 분석(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한국교육개발원),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Steptoe, Tsuda, Tanaka, & Wardle, 2007)p2, p3, p8, p10. p1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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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중국 대학생이 인간관계는 일본 대학생이 많았다.1) 이처럼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국
가, 민족, 문화 간에 차이가 있다.1) 한국 대학생은 신체활동이 많았고, 취미활동과 오락 활동이 적은 
편에 속한다.1) 세 나라 대학생이 겪는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학업과 진로, 취업, 대인관계로 나타
났다. 또한, 학업성취에 대한 학생 자신과 부모의 높은 기대는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 자살 시도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1) 그리고 따라가기 
벅차서 부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를 전반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져서1)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자세히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 가
까운 청소년, 대학생이랑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진로문제이다. 부모님의 압박을 통해 
부모가 생각해놓은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이 올바르게 뻗지 못하고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
이 보았다. 
 동남아는 비교적 아열대 기후 속에 속해 한국과 일본처럼 사계절을 갖고 있지 않다. 동남아 학생의 
우울이 높게 나왔다는 논문을 추정해봤을 때 동남아의 높은 기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이 있다고 
본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점심시간 2시간을 갖고 또
한 낮잠을 자고 오후 일찍 퇴근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독특한 음식문화는 양념이 강하고 보
통 극동아시아인들에 비해 음식의 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러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어떤 문화 풍토라고 여겨지는데 강한 것을 취한다는 것, 즉 자기에게 맞는 것만 취한다는 것, 그 예외
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이런 대부분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만연해 있는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과
두제적 지배 속에 개인의 자유로운 삶은 극동아시아 지역의 학생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
본이나 한국 학생은 상당히 비슷하다. 계절도 그렇고 음식 문화, 두 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
올로기인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오히려 우울증보다는 이 논문의 주제인 직업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체계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문화적 활동 영
역의 동남아시아인에 비해서 훨씬 더 폭이 넓다. 특히, 여행의 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각종 채팅을 통
한 정보교류, 다문화의 흡수, 종교적 자유 등 이들에게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신자유주의 국가체계인 일본, 한국과 같은 선진국형 국가는 이 사회 구
축망과 사회발전과 국가체계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개인이 어떤 계급
상승을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는 이상 성공의 문은 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도화된 교육열이라든
가 부모님의 과도한 요구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를 그들 자신이 원한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비교되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민 자격만으
로도 자체 아우라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영향력에 속한 학생들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자부심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같은 건 쓰레기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화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선진국 국가 일본, 한국의 학생들처럼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중
국 학생들도 당면하게 될 것이다.
  
 나. 핀란드에 양육제도    
 유럽에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이 존재하는 나라가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교육방법이나 체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여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핀란드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을 다각적으로 살
펴보고, 추진하게 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5) 특히, 개혁과 정책의 성공과 성과는 다양

5) 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 분석(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한국교육개발원),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p3, p9, p1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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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에서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높
은 수준의 평등과 사회보장을 목표로 주택공급, 의료혜택, 그리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물질적인 측면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의 법제화가 진행된 것이다. 2) 핀란드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정책이
며, 기존의 교육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이었다. 2) 분권화 정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2), 사
회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 복지정책이 따라준다면 사회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국가
적 차원에서 절감해줄 수 있다. 
 핀란드는 전 세계의 어머니들의 행복 수치 1위를 차지한 국가이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 베이비박스라고 100 만원의 아기용품을 무상으로 지급된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핀란드의 제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 지역이 있다. 이 베이비박스가 가져다주는 상징성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을 때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아이의 임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 
아이는 국가의 아이라는 메세지를 보내준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문제에 있어 다시 말해서, 양
육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가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
나서 엄마는 안정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소득에 따라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만큼 아이에게 들
이는 경제적 부담감이 극동아시아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다.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
위하기 위해서 아이의 교육비를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즉, 아이의 발달정신 병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부모는 아이의 걱정 없이 낳고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이의 정서발달에 큰 효과를 가져다준
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투영 동일화가 되지 않는다.
 
 다.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에서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라는 부제에 사자와 용, 낙타 마지막으로 아이
가 이야기에서 나온다. 사막의 낙타를 학생들로 비유했다고 가설을 세운다면 용의 지시에 의해 간섭을 
받고 진로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용은 “그대는 해야 한다.”6)를 통해 제도라는 
명목으로 억압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그 모든 가치는 내 속에 있다.” 고 말할 때 3), 사자는 ‘나는 
소망한다’ 라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창조한다 라고 말한다. ‘나는 소망한다’3)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용은 말하지만3), 용이 있어야 사자는 힘을 발휘한다. 삶에 살아가는 것에 있
어 어린아이, 천진무구 그 자체이고 새로운 시작이다.3) 따라서 창조라는 쾌락을 위해서는 신성한 긍
정이 필요하다고 나온다.3) 이때, 신성한 긍정이 필요 하에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욕구하며 강박과 위
압으로부터 격리된 정신은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확고해질 수 있다.3)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욕
구하며 세계로부터 격리된 정신은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3)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
로 생존의 본능을 찾고자 하는 게 어린 아이(초인)로 등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용도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존재이다. 반드시 공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해야 할 것
이다. 
 짜라투스트라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예술가이다. 순간을 즐기는 이 순간을 새로이 창조하는 최고의 
순간으로 놀이하는 자이다. 이것이 초인의 시간이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다. 즉, 자기 자신을 새롭
게 창조하는 자이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이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다. 유한한 시간이라는 건 프로이트가 말하는 타나토스의 충동의 시간이다. 제일 

6)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흥신문화사 p33, p34.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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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지금의 주어진 삶, 지금의 시간을 인지하는 것인데 지금의 나에 현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
면 어떤 일을 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함께 인간은 논문에서의 주인
공 대학생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니체가 말하는 어린아이의 순간에 직면해야 
한다. 과거의 있었던 나의 모습이라든가 남에게 행했던 단순한 죄, 타인에게 느껴진 나의 죄책감 그런 
것을 기억했던 나, 이것은 모두 망각이다. 망각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해야 한다. 이것을 거룩한 긍
정이라고 했다. 우리 대학생은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최고의 순간은 최악의 순간이 없어선 존재하
지 않는다. 비존재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타락없는 희망은 없다. 지금까지 본인에 주어진 시간이 
타락이었다면 타락을 승화하는 위버멘시처럼 스스로에게 시간을 부여하고 지금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긍정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짜라투스트라가 말한 자기에게 소중한 인간 자기를 배반
하지 않는 자세, 가장 순수하고 정열이 넘치는 대학생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로 여태까지 누려왔
던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진리는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을 통하여 반복이 중축되어 
행해질 때 나는 사건의 주체로서 태어날 수 있고 어린 아이처럼 초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이상학
적인 접근에서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스트레스 문제를 고찰해보아야 한다. 
 

  Ⅲ. 결론
 감옥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옥을 잊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디즈니랜드에 열광하
는 것은 디즈니랜드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용납할 수 있게끔 디즈니사가 만들기 때문이다. 푸코는 감
옥의 탄생에서 판놉티콘이란 감옥의 감시망을 통해서 권력의 구조를 간파하였다. 본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를 연관시켜 본다면 대학생은 좋던, 싫던 감옥의 구조 안에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숫자 1이 있고 숫자 2가 있다. 1과 2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상담자는 1과 2 사이에 차연과 반복의 의미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상담
과 내일의 내담자의 상담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다른 세상이 내 
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하고 문화, 정치, 사회, 예술 모든 분야의 관심을 가
져야 하며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적 현실 속의 주체인 나를 새롭게 항상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론에
서 살펴 보았듯이 동남아의 학생들과 극동아시아 학생, 중국 사회주의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지역에 대한 편차이고 권력의 구조의 편차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문
제인 핀란드식 교육제도와 핀란드의 사회 보장제도들은 어머니들의 양육문제와 경제문제에 관한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는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필요
성이 느껴진다. 
 우리는 철학적 사고를 통한 형이상학적 존재에 고찰이 굉장히 등한시되어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본질 그 자체 신에게 기탁하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모던을 넘어 의심의 시대로 변모되
고 있다. 니체의 사고를 굳이 여기서 끌어들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 공간, 그 순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신이 없는 세상에서 니체가 주장한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작품에
서 나온 초인의 지혜는 지금 오늘날 혼란하고 혼탁한 정체성이 없는, 매일같이 의심하는 혹은 미디어
에 주체를 뺏겨 살아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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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 분석(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한국교육개발원),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흥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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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보상담자로서 상담학부생의 이론 중심 학부교육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경기도 L대 상담학과 학부생을 중심으로

주종혁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 서론(연구의 배경과 목적)
  상담자의 무분별한 증가로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 과정에서부터 상담자 
양성의 전문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어왔다(나은주, 김영근 2019; 명대정, 2000). 이는 
학부 과정에 있는 학부생이 겪는 시기가 전문상담자 양성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더
불어 학부 과정 전문화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주요 상담자 발달 모델을 연구한 최한나(2005)의 논문에서는 Fleming(1953), Hogan(1964), 
Loganbill, Hardy & Delworth(1982), Stoltenberg & Delworth(1987), Skovbolt & 
Ronnestad(1992)의 모델을 정리하였다. 이 중 상담자 교과과정에 따른 상담자 발달을 제시한 
Skovbolt & Ronnestad(1992)의 모델에서 학부생은 대학원 1학년 과정인 2단계 이행단계의 아랫단계
로 1단계인 인습 단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가족, 친구 등 타인을 위한 상담자 역할을 했던 인습적 상
담자 수준에 머무르며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초보상담자 단계라 칭할 수 있다. 이들이 전
문상담자로서의 발달을 위해서는 인습적 방식의 감정, 사고, 행동을 포기하며 훈련과 기준을 요하는 
전문상담자로의 이행단계를 거쳐야 한다. 양경연(2000)의 상담자 발달수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상담자 
발달 단계에서 학부생들이 전문상담자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모방하거나 이론적 모델을 찾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전문가 단계로 들어서기 위해 교육과 실습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초보상담자 발달단계에 있는 상담학부생들은 막연한 상담자 모습에서 벗어나 타당한 이론을 근거로 
실무를 진행하는 전문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론적 교육과 실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학부생들이 교육받는 상담은 본질적으로 실천학문이며, 그 실천은 이론과 연구의 뒷받침이 있어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김계현, 1992). 하지만 학부생이 상담자로서 실습을 시행하기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따르므로 교육은 대체로 이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형수(2017)는 학부생의 교과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실습교육, 인턴쉽, 멘토링과 같은 활동이 있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전공
교육으로서 시행되는 실습교육과 학자들이 제안하는 권고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법
론적 제시는 형식교육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김형수, 2017)고 언급하였다. 또한 상담학과 
교육과정의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상담학과 교육과정 평균 개설 교과목수로는 인간이해 7.9, 상
담이론과 기법이 11.5, 검사측정연구 2.5, 실습 2.2, 기타 1.3으로 학부에서는 실습과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 주로 인간이해와 상담이론과 기법과 같은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2015). 김형수(2017)와 조남정(2015)의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학부과
정은 이론에 초점을 맞춘 이론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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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상담자인 학부생이 전문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무의 경험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상담자의 자기훈련을 위한 상담이나 수퍼비젼을 위한 전문상담자, 수퍼바이져가 부족하고 학부생
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김인규, 2009). 또한 상담전공 학부생들은 실제로 내담
자를 만나 상담을 실습하기에는 전문적인 역량의 한계와 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 및 수용 능력의 부족
으로 직접 내담자와 상담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나은주, 2019). 상담자 역량에 한계점도 
있다. 조남정(2016, p.38)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언급하며 NCS(2015)의 심
리상담에서는 상담관계형성, 상담구조화의 직무를 4, 5수준, 즉 대학 졸업자가 갖춰야하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례개념화는 6, 7수준으로 대학원 학생이 갖춰야할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점으
로 미루어 보아 학부생 시절에 전문적인 상담사와 마찬가지로 상담실습에 임하는 것은 많은 제약과 
한계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초보상담자인 학부생으로서 실무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많은 한계와 제약으로 이를 실천하기
는 학부생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따라서 전문상담자로서 성장을 위한 발달과정에서 학부
생은 이론 초점 교육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성장하게 된다. 상담이론은 상담 실제를 근거로 만들어
졌지만 이론은 상담실무자들의 상담 실제에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며 상담실제, 상담이론, 상담연구와
의 유기적 관계에 있다.(김계현, 2000). 상담이론은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왜 문제경험을 할 수밖에 없
었는지 그리고 내담자가 그 문제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이명우, 2017). 사례개념화를 실시할 때 상담이론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문제를 조력하는데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상담에 있어서 이론은 실무와 연결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조남정(2016)은 상담전공 학부생의 역량군으로 이론지식, 기술수행
능력, 태도개인자질을 도출해내었다. 이 연구에서 상담이론지식은 핵심역량 중 세 번째로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렇듯 상담이론은 학부생들의 핵심역량, 학문으로서의 상담, 실제 상담에서의 내담자 
이해와 문제 조력의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NCS와 상담 역량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 학부생은 학부생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보상담자로서의 학부생이지만 그들이 처
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론중심의 교육은 문제성과 중요성을 함께 갖는다. 이론교육 중심의 
학부 교육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교육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상담학부생들이 이론교육 중심의 학부과정 속에서 이론 교육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며 전문
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떠한 본질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
라서 초보상담자로서 실무의 중요성이 간절함에도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을 갖고 이론에 초점화된 교
육을 받고 있는 학부생들은 학부과정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현
상학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학부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의 질적 연구는 상담학부 과정의 교육과정 경험연구(조남정, 2015),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나은주. 김연근, 2019), 상담전공 만학도의 학부과정 경험 연구(김건숙. 조
남정. 최은미. 하혜숙. 2013) 등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갖기 위해 대상자를 
상담학부생 중 졸업자와 만학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Colaizzi의 
연구법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 16 -

  이 연구를 통해 상담학부생이 이론 중심 학부과정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찾고 그 의미를 찾아내어 학부과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상담학부생의 교육과정 속 학부생들이 겪는 본질적 경험은 그들이 전문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보상담자로서의 공통된 경험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국 상담 학부생들이 전문상담자로 거듭나
기 위해 겪는 상황과 경험에 대한 이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학부교육과정에 많은 점
을 제언하고 학부생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육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생각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경기 지역의 L대 남녀 상담학부 재학생 중 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질문을 해 
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연구대상자는 4학년 학생 5명이고, 남자4명, 여자1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충분성과 적절성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학부과정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자료가 풍부한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상담학부생을 연구해야 하므로 L대 상담학부생
들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했다.

2.2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izzi 연구법을 적용할 생각이다. 상담학부생의 이론초점 교육 속 경험을 
알아내고 의미의 본질을 찾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다. 첫 번째 단
계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정보를 얻어낸다. 두 번째 단계로 자
료를 분석하여 경험의 본질을 알아낸다. 세 번째 단계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면담을 진행할지
의 여부를 밝히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2.3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연구(김분한 외, 1999)를 토대로 자료분석 방법을 설정하였다. 첫 단
계로,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두 번째 단계는 탐구하는 현상
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세 번째 단계로 의
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 atement)한다. 네 번째 단계로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meaning)를 끌어낸다. 다섯 번째 단계로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clusters),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여섯 번째 단계로 주제
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의미 속 의미 구성, 주제, 주제 묶음까지로 범주를 축소시켰다.

2.4 주의사항과 조치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리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해준다.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수집된 자료의 
수집 목적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질문지를 화면에 띄어놓고 면담을 진행하며 내담자
의 동의를 구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4.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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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참여자 5명으로부터 이론중심 학부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진술은 
48개였고, 이를 토대로 20개의 의미구성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다시 5개의 주제묶음으
로 범주화 하였다. 각각의 범주화된 묶음은 ‘교육에서의 불만족’,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함 ’,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화’, ‘보완한 교과과정을 
통해 지적 성숙과 심적 성숙을 이륙함’으로 확인되었다.

5.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 L대 상담학과 학부생을 중심으로 초보상담자로서 상담학부생의 이론중심 학부교
육에 대한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범주화된 5개의 주
제군은 ‘교육에서의 불만족’,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함’, ‘상담자로 성장하
기 위한 배움’,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화’, ‘보완한 교과과정을 통해 보완한 교과과정을 통해 지적 성
숙과 심적 성숙을 이륙함’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에서의 불만족’은 연구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부생들 전부가 실무적 경험에 대해 많은 아쉬움
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수법의 차이도 참여자들에게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이는 조남정, 이미
현, 김인규(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학교마다 통일되지 않은 교과과정이 문제를 결과로 도
출해낸 연구와 더불어 교과과정이 동일하더라도 교수법의 차이로 학부생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아쉬움
을 드러냈다. 이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실습과정이 필요함이 절실하다 생각한다.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함’을 통해 학부생들이 학교 외부에서 봉사활동
을 하고 외부 기관에서 근무를 하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상담 실무에 관한 경험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내부에서는 수업과 과제 등 교과과정을 착실히 이수하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교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수님이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모델링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김형수(2015)의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학부생들의 상담의 실무적 측면을 훈련시키
려는 일련의 활동들을 학부생들이 행하고 있었으며 학부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담의 실무적 측
면을 간접경험하며 상담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에서 학부생들은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교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
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대인관계 장면에서 배웠던 기법이나 검사를 사용해보기도 하였다. 학부생들
은 자신들의 교과과정 속 배움을 넘어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스로의 배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보였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으나 이를 교과과정 속 또는 학교의 상담실을 활용하여 가상의 상황에서라도 검사나 기술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받는 환경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화’에서 학부생들은 자신의 변화를 다각도에서 경험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부
생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모든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조남정, 이미
현, 김인규(201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상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삶에서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된다.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2015)의 연구 속 표 6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
를 언급하는데 학부생들의 이러한 변화를 전문상담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결론내리고자 한다.

  ‘보완한 교과과정을 통해 지적 성숙과 심적 성숙을 이륙함’에서 학부생들은 실습 경험의 부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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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차이, 실습경험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을 이유로 학부 교육과정에서의 부족함을 경험했다. 학
부생들에게는 교수님의 인상이나 감정을 수업보다 더 강렬한 경험으로 인식할만큼 교수님의 영향력이 
거대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생들은 위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며 성장해 나아갔다. 또한 학
부생들이 교과과정 속에서 배웠던 많은 과정들은 그 자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동
시에 지적 성숙을 이륙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이러한 학부생들의 노력을 교수님과 공유하고 학부생들
의 노력을 격려 받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6. 제언 및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생들은 이론초점 상담학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학부교육을 보완하고 있었다. 김형수(2015)의 논문에서 언급한 학부생들이 자발적으로 실습
이나 실습과 비슷한 업무를 하며 성장하는 것을 학부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과정 속에서 김형수(2015)가 제안한 지도교수 쉐도잉활동이나 대학원과 연동하여 전공 
선배들과의 1:1 멘토링 시간 등을 통해 전문상담자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
부생들은 전문적 상담자로 가는 길목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택하며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상담학부 
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일된 교육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생들의 최소한의 전문성 
고취를 위해 효과 있고 연구된 방법으로 학부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부생들은 이론중심 상담학부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실습과
정을 학부과정에 편성하고 실무와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면 학부생들의 
아쉬움이 채워지고 교육과정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학부생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담자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객관적 수치로의 검사, 
대인관계 양상, 자기 조절 등을 통해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학부생들이 부
족한 교과과정 속 전문적인 상담자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가 아닌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학부
과정 속에서도 풍성한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자의 지혜로운 방
법으로 전문적 상담자로 성장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논문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통해 상담학부생이 이론중심 학부 교육과
정 속 경험을 담았으며 경험을 토대로 학부과정에서 초보상담자인 학부생들이 전문상담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학부과정을 풍성하게 만들고 학부생들이 느끼
는 부족한 교육과정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수의 부족
과 참여자 전원이 한 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여러 학교와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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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정 성인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정신화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강우주, 김미지, 김민희, 김지연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상 경험질문지, 불안정 성인애착(ECR-R), 정신
화(SRMQ), 정서조절곤란(DERS), 외상 후 성장(PTGI)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변인들의 
상관관계 등 기술 분석 후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불안정 성인 애착은 외상 후 성장과 정신화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
고, 정서조절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외상 후 성장은 정서조절과 정신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정신화와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
증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정신화는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주요어 : 외상 후 성장, 불안정 성인애착, 정신화, 정서조절

서론

 애착이란 개인이 가까운 사람과 갖는 지속적이고 강한 감정적 유대를 의미하며, 애착 관계는 생애 
초기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신선임, 2015; 이인재, 양난미, 2017; Bowlby, 
1969; Bowlby, 1982). Hazan과 Shaver(1987)는 영아기의 애착 관계유형과 성인기 애착 관계 유형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Ainsworth 등이 제안한 안정, 회피, 불안-양가 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원
진희, 2014). Brennan(1995)에 의하면 불안정 애착은 불안과 회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불안 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 생각, 감정이 극단적이며, 회피 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일 때 행동이나 감정을 
최소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김용희, 2018). 반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탄력성이 
높고(고은정, 1996), 대인관계나 정서 처리에서도 적응적이었다(Batholomew & Shaver, 1998). 이러
한 애착은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인재, 양난미, 2017). 외상이
란 감당하기 힘든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의미한다(최승미, 2013). 이는 심리적 안녕감을 해치고 우울, 
불안 등을 유발하지만 외상 사건의 결과가 꼭 부정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상 후에 삶의 
가치와 바람직성, 자기상, 대인관계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외
상 사건 및 위기 사건을 경험한 후 개인에게서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 정의하였다
(Tedeschi & Calhoun, 2004). 기존의 연구들은 외상 자체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불안정 애착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김경은, 정남운(2018)의 연구에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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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같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 하나는 애착이라 
하였고, 외상에 대처하는 능력과 외상 후 성장 여부는 애착 관계를 어떻게 발달시켰는가와 관련된다
(Coates, Rosenthal, & Schechter, 2003). 따라서 애착유형과 외상 후 성장은 서로 유의미한 연관을 
가지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은 성인 애착의 유형에 따라 다른 대처방식을 보인다. 불안
정 애착의 경우 대부분 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김진수, 서수균, 
2011; 김태사, 안명희, 2013; 송현, 이영순, 2011; 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Shlomo, 
Tauhman, Finsler, Sivan & Dolizki, 2010; Taubman-Ben-Ari, Findler & Kuint, 2010). 성인 애
착과 외상 후 성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안전한 기반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들을 형성하여 외상 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언할 수 있다(Hazan & Shaver, 
1987). 하지만 불안정 애착의 경우 버림받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상 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불안정 애착은 자신의 정서를 자
각하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성찰 능력도 저하되는데(김태사, 안명희, 2013) 이는 정신
화와도 관련이 있다.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의도적 마음 상태(욕구, 느낌, 정서, 신념, 목적 
등)의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상 가능한 정신활동 능력이다
(Bateman & Fonagy, 2006). 정신화는 타인의 행동, 심리상태를 해석하는 것과 자기성찰을 포괄하는 
과정으로 본다(노미경, 2018; 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정신화 능력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만 습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가까운 애착 대상과의 관계나 상담을 통해서 정신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정신화는 외상 후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김태사, 안명희(2013)의 연구에서 정신화
는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서영주, 김영근(2018)의 외상 연구 또한, 정신화 
능력 수준과 PTSD 간의 관계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외상 후 성장에 정신화가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김태사, 안명희, 2013; 박은주, 2013). 따라서 정신화는 불안정 애착과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onagy(1991)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라도 정신화 능력을 향
상할 수 있으면 병리적 대처 양식 혹은 부정적 정서 경험을 중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불안
정 성인 애착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또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서 
조절이란 정서를 자각하고 의미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절 할 줄 아는 것이다(Salovey 
& Mayer, 1990; Thompson, 1994). 정서조절이 실패할 경우 부정 정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외상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정서 조절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면 심리적 증상까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남여명, 박철옥, 2017; 이나빈, 민정아, 채정호, 2011; Gross, 2002). Allen(2005, 
2010)은 외상 경험과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서 조절이라고 보았다. 즉, 정서 
조절은 상황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적응적 기제로, 이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상황을 회피하게 되어 외상과 같은 위기 상황의 극복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불
안정 성인 애착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우울이나 불안,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안하얀, 서영석, 2010; 정민, 이미라, 노안영, 2006), 주로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
여(김광은, 2004), 외상 극복에 취약할 수 있다(김혜경, 2015). 하지만 김진수와 서수균(2011)의 연구
를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이라는 심리적 취약성에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고,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면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불안 성찰, 긍정적 재해석 등의 인지적 대처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은미, 이종연, 2015; 이유리, 2010)가 있는가 하면, 애착은 
매개변인을 통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태사, 안명희, 2013). 이인재와 양
난미(2017)의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불안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몇몇 연구는 완전 매개를, 다른 
연구에서는 부분 매개모형을 지지해왔다.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들은 외상 후 성장과 애착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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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음과 함께 애착의 차원에 따라 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 경로와 크기가 다름을 시사하며(김경은, 정남운, 2018), 불안정 성인 애착과 외상 후 성장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변인들이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바 불안
정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을 매개하는 요인인 정신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심층적인 학문
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상 후 성장에 필요한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외상 경험자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신화와 정
서 조절을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불안정 성인 애착이 정신화를 매개하
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불안정 성인 애착이 정서조절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만20세~만6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외상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
령대는 만20-29세(15.2%), 만30-39세(13.9%), 만40-49세(16.2%), 만50-59세 (26.7%), 만60세 이상
(29.0%)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47.9%, 여성 52.1%의 비율로 응답했다. 

측정 도구
외상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송승훈(2007)이 외상의 시기와 종류, 외상 경험에 따른 주관적 고통
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를 신선영(2009)이 보완한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를 사
용했다. 불안정 성인애착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er와 Brenan(2000)이 개발한 성인애착유
형검사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 ECR-R)를 사용했다. 정신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Peter Fonagy의 이론을 토대로 박
세미(2016)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심리화(정신화) 척도(Self-Rated Mentalization Questionnaire: 
SRMQ)를 사용하였다. 정서 조절을 측정하기 위해서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 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
다. 한편, Buckholdt 등(2009)은 DERSF를 Thomson(1994)의 정의에 따라 ‘정서 모니터링’, ‘정서 평
가’, ‘정서조절’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곤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념화하
기 위해  Buckholdt 등(2009)이 범주화한 개념에 따라 K-DERS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을 측정
하기 위해서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사용했다. 

결과
기술통계 및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 유형을 알아보았다. 외상 경험의 유형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으로 '사고 및 상해'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 경험을 한 시기로 ‘3
년~10년 전’이 36.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외상 경험이 발생했을 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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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응답한 질문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다’가 44.9%로 가장 많았고, 최근의 고통에서는 ‘고통스러웠
다’가 25.7%로 많았으며 전체의 66.6%가 여전히 높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
면 불안정 성인애착은 외상 후 성장과 정신화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조절과는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외상 후 성장은 정서조절과 정신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화와 정서조
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신화와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
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불안정 성인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303, 
p<.001). 마지막으로 정신화는 불안정 성인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매개하지 않았지만
(B=.191, p=.197) 정서조절은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403, p<.001).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 
Z=-2.69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은 Z=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논의 및 의의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 애착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경로에 정신화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화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을 정신화가 매개한다
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이처럼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온 것은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 애착은 외상 후 성장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질수록 외상 사건 후에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둘째, 불안정 성인 애착은 정신화
와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신화는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포함하는데, 불안정 애착의 특성은 이러한 성찰 능력을 방해하므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는 정신
화가 어렵다. 하지만 정신화 능력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므로, 치료 과정에서 정신화 능력의 향
상을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은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
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적 상관
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정서조
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조절
곤란 척도를 역채점하여 사용했는데, 외상 후 성장과 정서조절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정신화와 정서조절은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신화는 특정 
감정 상태 시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의식화하는 정서조절의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 정신화와 정
서조절은 연관성이 있지만, 정신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정서조절과 정신화에 대한 연
구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신화에 관한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신화와 외상 후 성장은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김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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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3)의 연구에서는 정신화가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주은(2013)의 연구에는 
정신화가 성인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행 연구 또한 정신화와 외상 
후 성장 사이에 상관이 있으며 불안정 성인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신화가 외상 후 성장과 불안정 성인 애착 사이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
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정신화의 하위 유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정신화는 하
위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마다 다른 하위 유형으로 측정하고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살펴본 결과, 하위 유형들의 구성이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
구마다 정신화의 하위 유형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연구결과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으로 정서조절과 외상 후 성장은 정적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외상은 강한 정서를 동반하므
로 외상 후 성장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부정적 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외상 후 성장과 정신화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외상 경험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들을 불안정 애착과 연관 지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외상 경험자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서 정서적 요인뿐만 아
니라 인지적 요인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같은 외상이라도 외상 사건의 종류에 따라 외상의 강도가 다를 것
이므로 다른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에 따른 집단을 나누고 집
단별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척도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참여자들
이 설문에 응답할 때 자신의 경험을 확대,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마다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차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
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
하므로 종단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
되는 성장의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성을 분석하여 외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외상 후 성장과 정신화 각각의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신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정신화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이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신화의 하위요인에 대한 명확
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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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정난희, 박효은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COVID-19)는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해 현재(9.02 기준)까지 국내 20,449

명, 중국 85,066명, 미국 6,071,971명 등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25,624,084명이며, 사망자는 미국 184,589명(3.04%), 한국 326명(1.59%) 등으로 총 854,150명이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속한다. 일반적인 재난과 비교해 
감염병 재난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2]. 코로나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1]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펜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1968년 홍콩독감과 2006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이후 세 번째이다[3]. 우리나라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
다[4].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무역 기구(WTO)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는 코로나19가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큰 위협임을 나타냈다[5]. 코로나19로 
서비스 부문에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졌으며 대규모 스포츠 및 토너먼트나 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조치로 인해 동료나 가족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6].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일부 자가격리와 이동제한 등이 요구되면서 외로움과 불안 나아가 
우울을 호소하고 있다[7]. 대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고 비대면 수업처럼 학업 운영
의 변화를 경험한다[8]. 특히, 대학생들은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에 있어 이와 같이 외로움으로 인
해 사회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실정이다[7]. 활동의 범위와 외출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이며, 이를 제약
받을 수 있는 전염병 상황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8]. 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이 넓거나, 
젊은 연령대일수록[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집에만 있을 경우와 같이 비일상성의 경험이 더 
높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10]. 대학생은 생활 활동 반경이 넓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로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므로 심리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8].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성어인 코로나 블루[11]가 생겨난 만큼 코로나19가 심리 및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문제나 근심에 직면했을 때[12]의 ‘우울, 불안,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을 의미한다[13]. 코로나19 이전 전염병의 심리적 영향을 살펴봤을 때 불안과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신종플루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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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각한 정서적 혼란과 우울 등을 포함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14]. 메르스의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46% 경험하였고[10], 코로나의 경우 불안과 우울감을 메르스와 경주/포항지진
의 수준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대학생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이에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며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 상황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어떠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코로나라는 전염성 질환의 특성과 비대

면으로 진행되는 학교수업방식 등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동의를 구한 후 자기보고식 설문
지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자료수집 절차가 진행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주지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230명으로 그중 휴학생 21명을 제외한 209명을 연구대상
으로 정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9)

2.2 연구도구
2.2.1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도구(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DASS-21)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Lovibond와 Lovibond(199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Jun 등(2018)에 의해 타당 화 되었다[16]. 우
울, 불안, 스트레스가 각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연구 목적에 따라 기간을 코로나19 상황 속 최근 
1개월 동안으로 지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음(0)’에서 ‘매우 많이 또는 거의 대부분 해당됨
(3)’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을 위해서는 총점에 2배를 한다. 우울 점수가 
0-9점인 경우는 경도, 10-13점인 경우 중도, 14점 이상의 경우는 심각한 상태를 뜻한다. 불안 점수의 경우 
0-7점은 경도, 8-9점은 중도, 10점 이상은 심각한 불안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점수는 0-14점인 경우 경

Variable Category n %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90 43

College Type
2-3 years 6 2.9

female 119 57 4 years 202 96.7

Age

17-19 37 17.7

Major

cyber 1 0.5

20-22 120 57.4 Engineering 45 21.5

23-25 47 22.5 Education 15 7.2

26-29 5 2.4 Social Sciences 77 35.8

Grade

1 32 15.3 Arts 7 3.3

2 52 24.9 Medical 18 8.6

3 54 25.8 Liberal Arts 26 12.4

4 ≤ 71 34.0 Nature 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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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18점은 중도, 19점 이상의 경우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낸다. 신뢰도 분석 결과 스트레스의 
내적 신뢰도는 .88, 불안의 내적 신뢰도는 .87, 우울의 경우 내적 신뢰도가 .89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중도 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각 불안 37%, 우울 24%, 스트레스 27%
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모든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취득방식에서 장학금과 용돈
과 같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하위요인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년과 주거형태의 경우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있는 경우는 우울만이 높게 지각되었다(Fig. 1, Table 2 참고). 

Fig. 1. Psychological Distress Level of participants

Table 2. Differ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for each variable in COVID-19
(N=209)

Variable
Category
(n)

Stress Anxiety Depression Total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90)

8.29±8.83
-3.05
(.003)

3.24±5.00
-2.62
(.009)

7.20±7.86
-2.49
(.014)

18.73±20.04
-2.93
(.004)female

(119)
12.10±9.03 5.53±7.59 10.17±9.01 27.80±23.67

Grade

1
(32)

10.13±8.66

1.066
(.367)

6.44±7.58

0.672
(.571)

8.56±6.88

0.804
(.494)

25.13±21.74

0.813
(.489)

2
(52)

9.77±8.45 5.19±7.18 9.08±7.74 24.04±21.66

3
(54)

10.81±9.30 5.00±6.16 8.04±7.34 23.85±21.54

4 ≤
(71)

8.23±7.66 4.23±7.05 6.99±7.72 19.44±20.86

Living
expenses

support
(140)

11.29±9.88
2.09
(.038)

5.43±7.48
2.77
(.001)

9.81±9.04
2.22
(.027)

26.53±24.57
2.75
(.007)self-reliance

(69)
8.78±7.12 2.75±4.13 7.01±7.48 18.55±16.82

Face-to-f
ace class

Yes
(48)

11.17±9.53
-1.50
(.134)

6.79±8.50
-1.75
(.085)

10.17±8.73
-2.04
(.046)

28.13±25.08
-1.83
(.072)No

(161)
9.08±8.09 4.47±6.33 7.37±7.00 20.9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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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위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디스트
레스 수준을 경도, 중도, 심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 
중도와 심각을 합쳤을 시 각각 37%, 24%, 27%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와 심각을 비교했을 때, 심각 수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코로나19 시기에서 실시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의 위험군이 각각 
15%, 18.6%이며 이는 2018년도에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 동일한 척
도를 사용하지 않아 단순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일반 대중이 대상인 연구보다 대학생들이 높게 나온 것
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코로나19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대학생들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한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별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18],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같다[19].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속하며[2], 재난 시 여성은 안전, 경제적 측면, 재생산 및 보건 측면
에서의 취약성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20].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가
정 내 돌봄 역할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받게 되는 피해가 크며[21], 남성보다 낮은 삶의 질을 호소한다[22].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신체적 취약성은 물론 재난 관련 교육과 훈련 및 정보․지식의 취약성에도 관련이 
높았다[23].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재난으로부터 받는 영향
이 크며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사회재난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함을 인지하고 성별을 고려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셋째, 학년의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차이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낮은 수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1학년의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평균이 전체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1학년이 우울감과 불안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다[24]. 대학생
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준다[24]. 이러한 결과는 현재 코로나의 비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의해 학교생활과 대면수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1학년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이 높아져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
19 상황 속 학년별 정신건강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생활비 취득 방식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 점수 차이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심리적 디스트
레스 모두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체로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25].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비대면 강의를 하는 등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고립과 많은 외로움

Housing
type

dormitory
(17)

9.76±8.42

0.18
(.907)

3.76±6.12

0.21
(.890)

9.41±11.76

0.55
(.657)

22.94±24.46

0.21
(.885)

rented room
(67)

10.36±8.36 4.36±6.65 8.24±7.32 22.66±20.56

home
(120)

10.83±9.76 4.72±6.89 9.32±8.91 24.87±23.78

etc
(5)

9.20±7.01 5.60±4.56 6.60±7.40 20.4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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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해서 경험하면 우울을 경험하지만[7,26], 사회적 활동을 참여할수록 우울은 낮아진다[27]. 감금 스
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불안과 우울이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낮아진 결과를[28]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한 
행동의 제약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ㆍ사회적 활동이 필요하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불안을 막고 고립과 심리적 고독을 줄이기 위해 신체활동이 필요하기에
[29]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대면수업 유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의 경우 대면 수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앞의 생활비 취득 방식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면 수업을 통해 외부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을 증가시키는데[30], 대면 
수업으로 인한 이동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강의실 내에서도 자리 간의 간격
을 유지하거나, 칸막이가 쳐져 있는 등 대면 수업이 이루어짐에도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이때 
그 속에서 얼마나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우울이 대면만을 통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대면 수업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는 달리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비대면을 통한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거형태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자택에서 거주할 경우 스트레스 점수와 전체 점수가 가장 높았다. 대학생은 거주형태에 따라 
신체활동이 다르게 전개되며, 자택이나 자취, 하숙거주 집단은 기숙사거주 집단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낮게 
나타났다[31]. 자택의 경우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부모-자녀 관계[32], 가정의 경제상태와 가
정생활의 만족도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33]. 이를 통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택에 거주하
는 경우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거주할 경우 우울 점수
가 가장 높았지만 불안 점수는 가장 낮았다. 대학생은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여러 관
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받는다[34].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은 코로나
가 주는 우울감은 물론 대학생활 적응 및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기에 다른 변인들
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주목해볼 만한 결과이며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른 건강
증진행위나 건강수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자세히 다룬 연구는 부족하며, 코로나
19 상황 속 주거형태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 비교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주거형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거형태에 따른 점수 차이
가 발생한 것인지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이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개인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신종전염병 상황에서 심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
도와 부산이 다수로 모든 지역의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5월 한 달간 설문이 진행되어 코로나 초기부터 5월까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으며, 설문기간 때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지역 및 깜깜이 감염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되
며,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상황 속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한 위험군을 
파악하여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19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에서 나아가 
전 국민을 위한 심리적 디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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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 시기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외향성과 활동성 수준을 중심으로

김문주, 박예지, 최영은, 한세민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은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에 대해 더욱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부적·사회적 차원에서도 확진자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우울과 불안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코로나 블루’가 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느끼는 우
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말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 했다'
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수를 보면 20대 증가율이 가장 높다. 2015년 5만 2281명이
던 환자가 지난해 11만 8166명으로 2.3배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20대 9만 2130명이 우울증 진료
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지난해 전체의 80% 가까이 됐다. 
 우리는 코로나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영향성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여 대학생의 성격적인 기질
과 유형에 따라 어떻게 이러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대학생을 표본으로 선택을 이유는 20대의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 점을 참고하였고, 우
리가 포함되어있는 집단이 대학생임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할 것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우울 수준 및 낮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지 확인할 것이
다. 특히 외향적인 성격특성을 지닌 대학생이 현 상황에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지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우울 수준 및 낮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외향적인 성격특성과 적극적인 생활방식에 따라 구분된 4개 집단이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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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6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남성은 306명(49.8%) 여성은 308명(50.2%)이었고, 
이들의 전체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31세로서 평균 연령은 22.1세(표준편차=2.37)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지각된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Cohen, 
Kamarck, Mermelstein(1983)이 개발하였다. 총 10문항으로 Likert형 5점 척도(0=전혀 아니다, 4=매
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시문
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느낌과 생각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가 우
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Likert형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
분)로 평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으
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였다. 총 5문항으로 
Likert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
(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다. 
  한국판 Eysenck 성격검사-성인용(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ysenck와 
Eysenck(1991)가 개발하고 이현수(1997)가 번안하여 한국인 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아이젱
크 성격검사-성인용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정신증적 경향성(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
(extraverion-introversion; E),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허위성(Lie; L)의 네 가지 주요 성
격차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와 ‘아니다’ 중에서 선택하도
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81문항 중 외향성-내향성 차원을 측정하는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
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다. 
  활동성 질문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생활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총 6문항으로 구성한 
질문지로서 Likert형 4점 척도(0=경험 못했다, 3=매우 많이 경험했다)로 평정된다. 지시문에 ‘코로나 
이후 달라진 생활방식’에 관해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문항에는 실내 운동, 온라인상 소통과 모임, 실내 
환경, 취미생활, 반려동물과 식물, 자기계발 등의 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
별, 연령, 성적, 종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외향성, 
활동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외향성-내향성 집단 구분을 위해 중앙치(9점)에 속하는 집단은 제외하고 점
수가 10점 이상은 외향성 집단, 점수가 8점 이하는 내향성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및 
활동성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을 위해 각 평균점수 초과를 고집단, 평균점수 미만을 저집단으로 정의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2020학년도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

- 35 -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차이
 표1,2로 보아, 성별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경제수준(상, 중, 하)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가계경제수준이 유의미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곳이 우
울과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a=평균, b=표준편차, ***p<.001 

 a=평균, b=표준편차, **p<.01, ***p<.001 

종교(무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06, p=.08; F=.67 p=.60; F=2.13, p=.07). 성적(3.1이상, 3.1미만~2.1이
상, 2.1미만)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0, p=.90; F=.16 p=.85; F=.91, p=.40).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N=614)
  표3를 보았을 때,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관계는 정적상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판 CES-D 척도7)를 기준으로 우울 수준이 심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이
다. 이는 국내 4년제 재학 중인 참가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25점이라는 심각 수준을 모
두 훌쩍 넘는 높은 우울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p<.01, ***p<.001 

7) 한국판 CES-D 척도의 경우, 15점 이하는 정상, 16점~20점은 경도 수준(mild)의 우울, 21점~24점은 
중등도 수준(moderate)의 우울, 25점 이상은 심한 수준(severe)의 우울로 분류

성별 t 검정
남(n=306) 여(n=308)

지각된 스트레스 18.78a(5.38)b 21.04(5.83) t=-4.99***

우울 38.68(10.05) 41.67(10.48) t=-3.60***

삶의 만족도 20.07(5.67) 18.02(6.04) t=4.33***

<표 9> 성별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가계경제수준 F 검정 사후분석
상(n=82) 중(n=422) 하(n=110)

지각된 스트레스 18.71a(5.89)b 19.72(5.58) 21.53(5.83) F=6.53** 하>중=상

우울 39.45(10.87) 39.52(10.16) 43.26(10.35) F=5.99** 하>중=상

삶의 만족도 21.41(5.66) 19.43(5.62) 15.80(6.13) F=25.57*** 상>중>하

<표 10> 가계경제수준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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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향성-내향성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별 우울과 삶의 만족도 차이
 표4를 보았을 때, 우울에서는 기질과 상관없이 높은 스트레스일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낮은 스
트레스 집단에서는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낮은 
스트레스 집단에서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으며, 높은 스트레스 집단에서는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만족도 점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평균, b=표준편차, ***p<.001         

4) 외향성-내향성과 활동성 수준에 따른 집단별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차이
 표5  보아, 지각된 스트레스는 낮은 활동성을 가진 집단의 점수가 높은 활동성을 가진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낮은 활동성을 가진 집단에서도 외향성보다 내향성의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외향성-높은 
활동성을 보인 집단이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기 때문에 높은 활동
성 > 낮은 활동성, 외향성 > 내향성의 방향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점수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향성-낮은활동성과 내향성-높은활동성의 삶의 만족도 결과가 
같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활동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내향성-
낮은스트레스

(n=103)

내향성-
높은스트레스

(n=151)

외향성-
낮은스트레스

(n=155)

외향성-
높은스트레스

(n=102)

F
사후분석

우울 35.91a

(7.93)b
46.90
(9.40)

32.80
(7.56)

45.51
(8.83)

93.16***

4=2>1>3

삶의만족도 20.27
(5.63)

14.62
(5.14)

22.83
(4.74)

18.14
(5.19)

68.25***

3>1>4>2

<표 12> 외향성-내향성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별 우울과 삶의 만족도 차이

내향성-
낮은활동성

내향성-
높은활동성

외향성-
낮은활동성

외향성-
높은활동성

F
사후분석

<표 13> 외향성-내향성과 활동성 수준에 따른 집단별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차이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외향성 활동성

연령 -.01 -.01 -.03 -.04 -.01
지각된 스트레스 .71*** -.58*** -.30*** -.18***

우울 -.53*** -.26*** -.12**

삶의 만족도 .34*** .26***

외향성 .19***

평균 19.91 40.18 19.04 8.94 8.82
표준편차 5.72 10.37 5.94 5.02 3.53

<표 1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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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평균, b=표준편차, ***p<.001      

4. 논의

 본 연구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외향성-내향성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별 우울과 삶의 만족도 차이 연구결과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경우 기질에 상관없이 큰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스트레
스가 주어진 경우 외향성의 집단이 내향성의 집단보다 우울의 정도가 낮다는 것과 삶의 만족도는 외
향적이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표 5의 외향성-내향성과 활동성 수준에 따른 집단별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차이 연구
결과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낮은 활동성을 가진 집단의 점수가 높은 활동성을 가진 집단에 비해 높
았으며, 낮은 활동성을 가진 집단에서도 외향성보다 내향성의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또한 높은 활동
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시점인 2월 말이 지난 10월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진행 중인 한 시점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질에 따른 코로나 전후의 우울 변화량의 차이를 측정하지 못한 한
계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우울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했던 기질
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질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울수준이 높아지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외부 자극이나 접촉을 피한다고 보고
하였다(1998,김지선).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향적 기질의 사람들이 이 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적응행동을 행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르게 외향적인 사람의 스트레스와 우
울 지수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
여있을 때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인 대처방식(2019,김보라)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이 우울과 외상 후 성장에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20대의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이 높고 표본을 구하기 쉬운 대학생에 국한되어 연구를 진행 하
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대학생들에게 예측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우울을 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기질의 따른 우울 및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성, 그리고 
활동성을 연구한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n=151) (n=101) (n=110) (n=136)
지각된
스트레스

21.96a

(5.87)b
20.55
(5.36)

19.79
(5.87)

17.50
(5.28)

15.56***

1>3>4, 2>4

우울 42.58
(10.23)

41.64
(10.56)

39.70
(10.55)

36.42
(9.71)

9.63***

1=2>4

삶의만족도 15.94
(5.64)

18.52
(5.81)

19.81
(5.79)

22.15
(4.89)

31.30***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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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
: 주관적 외모 만족의 매개효과

이정윤, 정다희, 최은선, 김하나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Ⅰ. 서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할수록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외모를 지적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악성댓글을 많이 단다.’는 블랙 유머가 떠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외모 만족도와 언어적 공격성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
완석, 2007; 홍기원, 2008; Abell & Richards, 1996; Davison & McCabe, 2005; Stower & Durm, 
1996; 김양진, 1992; 송미현, 2004; 이계원, 1993; 서윤경, 2003). 그러나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
을 인터넷 사용에 할애하는 인터넷 중심세력인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악성댓글이 자존감, 언어적 
공격성 등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두 변인사이에서 주관적 외모만족 정도
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정의를 살피고자 한다. 주관적 외모 만족도를 설명하기 앞서, 외모수용을 외
국(Secord, Jourard, 1953)과 한국(김성희, 2005)에서, 본인의 외모 인식 정도를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 관점으로 자신이 주체가 아닌 사회나 타인에 의한 평가 받는 형태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외
모의 차이를 인식한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평가의 주체를 타인에서 자신으로 돌렸고, 그래서 
주관적 외모 만족도를 객관적으로가 아닌 주관적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신체적 표상에 해당하는 겉모
습에 대한 만족도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자존감의 연구가 많듯이 자존감에 대한 정의는 무궁무진
하지만 대체적으로 스스로가 내린 주관적 평가라는 관점은 공통된다(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Rosenberg(1965)의 입장으로, 자아존중감은 자
신에 대해 주관적 평가이며,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를 내렸다. 
언어적 공격성은 Buss와 Perry(1992)가 주장한 것으로, 언어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이 어
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한다. Baumeister(1998)는 극대화된 자존감을 지닐수록 지나치게 큰 
자아개념을 가지며, 이를 위협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과대해진 자아개념을 보존하기 위해 높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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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표출한다고 설명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할 것이라는 고양된 자아상 때
문에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더 많은 공격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Baumeist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공격성 중 특히 언어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
가 있는지 증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 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간의 관계를 밝
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Abell & 
Richards, 1996; Davison & McCabe, 2005; Stower & Durm, 1996; 김양진, 1992; 송미현, 2004; 
이계원, 1993; 서윤경, 2003). Mahoney & Finch(1976)는 외모적 매력성이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말하고 있다. 이윤정(2004)은 외모만족도와 자존감의 원인과 결과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외모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만족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높은 외모만족 정
도가 높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인과관계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자존감이 주관적 
외모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만족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한다. 
 주관적 외모만족과 언어적 공격성의 연관성을 보면, 언어적 공격성이 악성댓글의 사용 집단과 비사용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요인으로, 악성댓글 사용 집단이 우월적이고 자기도취적 및 자기애적 성향
이 강하여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백승혜, 현명호, 2008), 외모만족도도 높다고(Irving, 1990)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두 요인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에 따
라, 본 연구는 주관적 외모 만족도가 자존감이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효과를 보
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다음과 같은 예언이 가능하다.
              [모형]

 가설 1. 대학생의 자존감이 언어적 공격성에 영
향을 미치는가?

 가설 2. 대학생의 자존감이 주관적 외모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 대학생의 주관적 외모 만족도가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4. 대학생의 자존감이 주관적 외모 만족도
를 매개로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권 대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평균연령은 20.1세(SD=1.4959)이며, 남성 50명, 여성 169명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 도구는 아래와 같다.

자존감

주관적

외모 만족도

언어적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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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척도를 최삼욱 등(2014)이 우리말로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주관적 외모만족 척도(Subjective Appearance Satisfaction Scale)
 김영수(2018)의 연구에서 설문지로 사용된 외모만족도 척도 중 본인의 외모만족도 척도 3번 문항

을 본 연구에 맞게 단일 문항 ‘나는 나의 외모(얼굴, 키, 몸매)에 만족한다.’으로 사용하였다.
3) 언어적 공격성 척도(Verbal Aggression Scale)
 Novaco(1975), Scahcter, Singer(1962), Spielberger외(1983) 등의 분노이론을 근거로 문은주와 

김성회(2008)가 개발한 분노척도를 박세나(2011)가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주요 변인 간 상관

주관적 외모 만족도 자존감 언어적 공격성

주관적 외모 만족 ㅡ 　 　

자존감 .542** ㅡ 　

언어적 공격성 .239** .274** ㅡ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회귀분석 결과

(n=219)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b β t p

자존감 언어적 공격성 .59 .14 .27 4.191 <.001

자존감
주관적 외모 

만족도
1.79 .19 .54 9.489 <.001

자존감

주관적 외모 

만족도

언어적 공격성

.44

.08

.17

.05

.20

.13

2.641

1.655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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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존감이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관적 외모만족도가 매개효과
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함에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이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아진다(차재선, 2013)는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본 연구
는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둘째, 자존감과 외모만족도 수준과 관련이 
있다(주경숙, 2011)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
람은 자신의 외모에 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셋째, 외모만족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악성댓
글을 많이 사용하여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 것이라는 블랙유머와는 달리 외모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에
서 외모만족도가 부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과 동일한 연구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는 자존감이 언어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외모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존감이 외모 만족
도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언어적 공격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나오지 못했던 결과를 밝혔다. Buss 와 Perry (1991)는 자존
감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말했고, 권석만, 서수균 (2002)은 자기애성을 
통제하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봤을 때, 신체적 공격성만 관련이 있을 뿐, 언어적 공격성과는 유
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 사이에서 주관적 외모만
족도가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증명하지 못했던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이전의 선행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도출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은 자신
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언어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Barrett, W illiams, & Fong, 2002). 
Kernis, Lakey, & Heppner(2008)는 자존감이 안정적이거나 높은 사람들은 언어 방어가 작으나, 반대
로 자존감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사람들은 언어 방어력이 비교적 상당히 높았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언어적 폭력을 수단으로 언어 방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외모만족을 매개로 할 경우에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언어적 폭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셋째, 언어적 공격성은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사이버에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았을 때, 자존감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적 언어 사
용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이 높고(조아라, 이정윤, 2010), 우월적이며 자기도취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이
성식, 2006).
 최근 들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성은 범죄와 폭력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신에게 향
하는 공격성은 자해나 자살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진경, 2017). 따라서 공격성을 이해하고 예측하
는데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가 자존감인데 본 연구는 자존감과 공격성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고, 
높은 자존감이 긍정적인 심리 양상을 나타낸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반론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넷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공격성을 띠는 사람들의 성향을 밝혔다. 또한, 이는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 성향을 예측할 수 있었고, 사이버 불링 및 가해자의 발생 예방 및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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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가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만족도,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관계를 밝혔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
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에서 일반화 시키는 것
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나타난 대상자의 자료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 조사가 우수한 수
준을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사람들이 여러 차례 조사에 응답
하거나(Myers & Hansen, 2012/2012),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박나리, 2015).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표본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최영훈, 명승환, 이강춘, 2008). 넷째, 본 연구는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균등한 표준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이
버 상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에서 
나타나는 익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어적 공격성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익명성
이 있는 상황에서의 언어적 공격성 정도를 측정 해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 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존감, 주관적 외모만족도,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또한,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밝혀 악성댓글과 연관이 있
으며, 사이버 불링 가해자 예방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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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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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절초점이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소
진에 미치는 영향

정다희, 최은선, 이정윤, 김하나†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심해 ‘대2병’ 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대학생들
이 전공에 대한 불확신, 취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에 의욕을 잃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소진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작용한다(Maslach, Jackson, 1981). 
소진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업에 소홀해지고 계속적인 냉소적 태도와 실패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현저
하게 줄어든다고 한다(고홍월,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안정적인 사회 유지와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개인의 스트레스 및 소진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찾
아보고자 한다. 최근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가운데, 중심적
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이 자기조절능력이다. 자기조절능력은 지향하는 기준 혹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개인의 감정과 생각, 행동 및 충동 등을 조절하고 억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혹
은 자신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을 말한다(권석만, 2008; Derryberry & Rothbart, 1988; Kopp,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힘은 자기조절 능력에서 나온다
고 할 수 있으므로(Rothbaum, Weisz, & Snyder, 1982) 개인의 조절 초점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정의를 살피고자 한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다르게 개개
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Lazarus, et al ., 
1984). 소진이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부여된 역할이나 과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원인을 극복하지 못
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태도, 정신적, 육체적인 탈진 상태를 의미한다(Maslach & 
Jackson, 1981). 이러한 과정을 학교생활에 적용해 보면, 학업 관련 활동에 정도를 지나칠 만큼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되는 데 비해 성과가 별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학업 등을 기피하는 탈진 현상
을 자주 경험하고 좌절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단계를 지나면 마지막으로 무관심의 단계로 심리
적으로 우울, 불안과 잦은 결석, 휴학, 퇴학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이미라, 박분
희, 2018). Higgins(1998, 2000)의 정의에 따르면 조절초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과
정, 동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초점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뉘
는데, 향상초점은 현재의 상황을 향상시키고 이상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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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동기를 말한다. 예방초점은 바라지 않는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나쁜 결과를 막으려는 
목표를 지니는 동기를 뜻한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각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소진의 관계성
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소진이 정적 상관을 보임에 따라 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고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높은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소진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밝혔다(손
윤실, 김정섭, 2017). 그 예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고갈상태를 경험한다고 밝힌 이영복(2009)의 연구에 따라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의 높은 스트레스가 높은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
반으로,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에서의 소진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증명하고자 한다.

다음 소진과 조절초점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앞서 입증된 결과를 통해 조절초점 중 향상초점과 학
업소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절초점 중 예방초점과 학업소진이 정적상관을 보였고, 향상
초점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같은 부적요인에 부적 영향을, 예방초점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도출한 
정은선(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조절초점에 따라 학업뿐 아니라 대학생의 학교생
활에서의 심리적 상태 즉, 소진과의 유의미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손윤실, 김정섭, 2017)고 나타난 선행연구와 조절초점이 소
진에 영향을 미친다(정은선, 2013)고 밝혀진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절초점을 향상초점과 예
방초점으로 나누어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도출하는지 알아보고 밝히고
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다음과 같은 예언이 가능하다.
                 [모형]

가설 1. 향상초점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예방초점이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향상초점은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학
교생활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예방초점은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학
교생활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평균연령은 21.85세(SD=2.123)이며, 

남성 59명, 여성 264명이다.
측정도구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Cohen 등(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 pss)를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타당화 작업을 통해 제시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로, 긍정
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요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

조절초점(향상,

예방)

대학생

학교생활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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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소진 척도: 이미라 등(2018)이 개발한 학교생활소진 척도로, 학교생활 회의, 학교생활 
무기력, 수업 부적응, 진로 불안의 4 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절초점 척도: Higgins, Friedman 등(2001)이 제작한 ‘성향적인 조절초점 척도’를 김세나 등
(2015)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조절초점 척도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9문항이다.
자료 분석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표-1> 주요 변인 간 상관 (N= 323)

**p<.01

지각된 스트레스는 조절초점(r= -.354, p<.01), 향상초점(r= -.464, p<.01)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
을 보이며, 대학생 학교생활 소진(r= .421, p<.01)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스트레
스와 예방초점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조절 초점은 대학생 학교생활 소진(r=-.391,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향상 초점은 대학생 학교생활 소진(r=-.572,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 학교생활 소진과 예방초점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집단분류
조절효과 검증 전, 향상초점 집단과 예방초점 집단 간의 조절효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개인의 향상초점 평균점수에서 예방초점 평균점수의 차를 구하였다. 여기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정(+)은 향상초점 집단으로 설정하고, 0보다 작은 부(-)는 예방초점 집단으로 설정한 후, 본 연구에 참
가한 대상들을 향상초점 사용 집단과 예방초점을 사용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상초
점 집단은 150명이며, 예방초점 집단은 163명이다.

<표-2> 스트레스와 소진 관계에서 향상 초점의 조절효과 (N= 150)

***p<.001

1 2 3 4 5
1.스트레스 ㅡ

2.조절초점 -.354** ㅡ

3.향상초점 -.464** .686** ㅡ

4.예방초점 -.073 .762** .052 ㅡ

5.소진 .421** -.391** -.572** -.026 ㅡ

단

계
독립변인 B SE β t R² ∆R²

1 스트레스 .445 .087 .387 5.104*** .150 .150

2
스트레스 .264 .087 .230 3.052

.291 .141
향상초점 -.588 .109 -.408 -5.415***

3 스트레스×향상초점 .017 .173 .007 .096 .29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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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초점이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 학교생활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스트레스와 소진의 사이에서 향상초점의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표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향상초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β= 
.007, p= .924). 또한,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모형의 증분 설명량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ΔR= .000, p= 
.924). 그러나 모형 1단계에서 스트레스는 소진과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만(β= .387, p<.001), 
모형 2단계에서 향상초점과 소진과의 관계를 봤을 때, 향상초점과 소진이 유의하게 부적 영향임을 알 
수가 있었다(β= -.408, p<.001). 즉, 향상초점이 소진을 유의미하게 줄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3> 스트레스와 소진 관계에서 예방 초점의 조절효과 (N= 163)

**p<.01  ***p<.001

다음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 학교생활 소진의 사이에서 예방초점의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예방초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β= -.034, p= 
.662).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모형의 증분량이 0.001로 미미하게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과 소진이 부
적 관계를 이루었지만, 유의확률로 인해 조절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모형 1단계
에서 스트레스와 소진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β= .442, p<.001), 모형 2단계를 봤을 때, 
예방초점과 소진은 유의한 부적 영향임을 알 수 있다(β= -.220, p<.01). 즉, 예방초점이 소진을 유의
미하게 줄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자기 통제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소진과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두 차
원이 서로 다른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상초점이 
소진에 부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쳤으므로, 가설 1은 지지가 되었다. 둘째, 예방초점이 소진에 부적으
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설 2는 지지가 되지 않았다. 셋째, 향상초점이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설 3은 지지 되지 않았다. 넷째, 예방초점이 대
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설4는 지지 되지 않
았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적 조절
회귀분석인 <표-3>에서 예방초점이 소진을 유의하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논문에서 예방 
초점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대부분이다(문지혜, 2019; 정은선, 
2013; 이지연,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향상 초점 및 예방 초점 모두 대학생의 심각한 심리적 상

단

계
독립변인 B SE β t R² ∆R²

1 스트레스 .482 .082 .422 5.908*** .178 .178

2
스트레스 .427 .081 .374 5.243

.224 .046
예방초점 -.291 .094 -.220 -3.083**

3 스트레스×예방초점 -.063 .143 .034 -.439 .22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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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대학생활 소진을 낮춰주는 결과가 나타났기에, 조절초점이 작용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의 결과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Higgins(2000)는 사람들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조절 지향성과 
부합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 조절부합성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절부합성을 통해 건강 부분
이나 학업 장면 등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향상초점이든 예방초점이든 목표 달성에 실패 했을 때, 부정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향상초점이 무조
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차원의 조절초점 중 어떠한 것이든 개인에게 맞
는 조절초점 방식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조절 부합성이 생겨 가치감과 개인의 행동에 만족감을 
느껴 심리적 안녕감을 구축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절초점으로 인해 높아진 자기고양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 자기 고양 편향
은 자기 고양 동기와 자기 보호 동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의 특질에 따라 자기 고양과 자기 
보호 둘 중에 하나를 더 사용한다고 하였고(Sedikides, Gregg, 2008), Modlen & Higgins(2008)는 자
기조절초점이 결정요인이라고 말했다. 자기 고양 동기와 자기 보호 동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자신
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은 같기 때문에(조한익, 이소희, 2011), 자기조절 초점은 자기 고양을 향상시키
고, 향상된 자기 고양은 개인의 자존감 형성,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 및 적응(한성열, 
2003; 이정화, 유순화, 윤경미, 2008)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중 어떤 조절초점을 사용하는가와 관계없이 심리적 소진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위와 같은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른 함의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위계적 조절회귀분석만 살펴보았으므로 추
후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생
의 지각된 스트레스, 학교생활 소진,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
지에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선별할 수 있는 편향 측정 가능한 질문을 포함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의 특정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하였기에, 추후 연
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표준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으로 한정시켜 
연구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에서 일반화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에 있어 부
적응의 정도가 심한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별하여 조절초점을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누어 
두 차원에서 소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비록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전국의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계성을 검증하기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가 추후 연구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
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소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절초점 중 예방초점을 부정적으로 봐왔던 선행연구
들과 달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대학생활 부적응군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추후 다른 연구에서 기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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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로나(COVID-19) 상황 속 대학생들의 외출 횟수와 
개인적 성향,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

한별이, 유지수, 김하나†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구 목적
1월 이후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는 대학 개강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로 확산된 전염병 상황에서 감염 자체에 대한 위험보다 추상적으로 느끼는 잠재
적인 공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졌으며(Ramalingaswami, 2001; WHO, 2003), 2003년 발생했던 
사스의 사례에서도 질병의 전파력, 살상력으로 인한 실제적인 위험보다는 공포와 두려움 등 개인의 심
리적인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eng & Tang, 2004; Leung et al., 2003). 하지만 전
염병 상황 속 개인의 성격 특성을 행동과 연결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향과 전염병 상황 속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외출 횟수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가설
위험 감수 성향은 각 개인이 가지는 성격 특성 중 하나로 여겨졌다(Eysenck & Eysenck, 1977; 

Hanoch, Johnson, & Wilke, 2006; Zuckerman & Kuhlman, 2000).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위험 감
수 성향이 다른 조절 변수나 상황, 자신과 타인 중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혔다(김화민, 2017). Beisswanger 등(2003)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자신을 위한 결정일 때 반
대인 경우에 비해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며, 위험 감수 성향도 더 낮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른 선행 연구에서는 자극적인 선행 사건이 유발한 부정적 정서는 위험 감수 행동을 유발하고(강나래, 
2013; 조은향, 2009; Fredrickson, 1998), 이렇게 유발된 위험감수 성향은 편향된 사고로 인한 위험
을 초래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신현지, 김교헌, 2017)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위험 감수 성향은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촉발된 위험 감수 성향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타 성향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다. Piff 등(2010)은 사회 계층
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부 금액이 더 적다는 것을 밝혔고, 다른 선행 연구에
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윤리적인 행동을 더 빈번하게 저지른다(Piff, Stancato, Cote, 
Mendoza-Denton, & Keltner, 2012)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학생 및 직장
인 표본에서 객관적,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수록 이타 성향이 증가한다(박정은, 박혜경, 
2013)고 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때로는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
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더 큰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추세(Ostrove, Adler, 
Kuppermann, & Washington, 2000; Singh-Manoux, Adler, & Marmot, 2003)인 만큼, 주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와 개인 성향, 개인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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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성향과 특수 상황 중 개인의 행동,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이타심, 위험감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외출 횟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1. 이타심과 외출횟수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위험감수와 외출횟수는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3. 지각된 사회경제적지위와 외출횟수는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사회경제적지위와 외출횟수와의 관계에서 이타심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사회경제적지위와 외출횟수와의 관계에서 위험감수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총 21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00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개인적 성향은 이타심, 위험 감수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
누어 알아보았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MacArthur 척도’(Goodman 
et al., 2001; Kraus et al., 2009)로 측정하였고, 이타심은 일상적 이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이타행동척도(이선화, 이규미, 2018)를 사용하였다. 위험 감수 성향은 Knowles, Cutter, Walsh와 
Casey(1973)가 개발한 위험감수성향 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 RTQ)를 이홍표(2002)가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출 횟수와 관련해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4월 한
달 동안 개인이 외출한 횟수(*필수적 외출 제외)를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된 
답변을 바탕으로 구간을 정하여, 수치화 하였다. 0-3회는 ‘매우 적음’, 4-6회는 ‘적음’, 7-9회는 ‘보
통’, 10-12회는 ‘많음’, 13회 이상은 ‘매우 많음’의 총 5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 1.
코로나 상황 속 외출 횟수, 개인적 성향(위험 감수, 이타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개인적 성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외출 횟수 간 상관관계

위험감수 외출 주관적 지위 이타심

위험감수 Pearson 상관계수 1 .384** .427** -.04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546

N 199 199 199 199

외출 Pearson 상관계수 .384** 1 .314** .01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829

N 199 199 199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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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본 집단에서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을수록 외출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r = .384, p < .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정적 상관을( r = .314, p < .01) 보였다. 그러나 이타심의 경우 외출 횟수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관찰할 수 없었다. 주관적 지위와 위험 감수 간의 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 
= .427, p < .01) . 

가설 2. 
이타심과 외출횟수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가설2의 모형은 기각되었다.
가설 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위험 감수, 외출 횟수 사이의 관계를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모형 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21.596, p < .001)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제곱이 .099
로 나와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모형 2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 =18.200 , P < .001 ), 모형 1
에 비해 R 제곱이 유의하게 상승한 결과를 보였으나, 모형 설명력이 .175로 여전히 미약하여 설명력
을 가진 회계 모형으로 보기 어려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상황 속 대학생들의 개인 성향

과 외출 횟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 관계를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주관적 사회
적 지위에 대한 MacArthur 척도’, ‘이타행동척도’, ‘위험감수 성향 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 
RTQ)’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다. 가설 1에서 이타심, 위험감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외출 횟수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
상했으나 연구 결과 이타심과 외출 횟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고, 위험 감수 성향과 
외출 횟수( r = .384, p < .01)와 주관적 지위와 외출 횟수( r = .314, p < .01)에서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설 3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
과를 확인하였으나(F =18.200 , P < .001 ), R제곱이 .175로 나와 미약한 설명력을 가져 설득력 있는 
회귀 모형으로 보기 어려웠다.

앞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로,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타심 관련 상관관계를 토대로 설정하였던 가설 1의 이타심 
부분이 기각되었고, ‘이타심과 외출 횟수는 선형적 관계를 이룰 것이다. 즉, 이타심이 높을수록 외출 

주관적 지위 Pearson 상관계수 .427** .314** 1 .11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96

N 199 199 199 199

이타심 Pearson 상관계수 -.043 .015 .118 1

유의확률 (양쪽) .546 .829 .096

N 199 199 199 200

<표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위험 감수, 외출 횟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R2 F

외출 주관적 지위 1.460 .314 .314 4.647*** .099 .094 21.596***

외출
주관적 지위 .853 .333 .184 2.561**

.175 .167 18.200***
위험 감수 3.157 .740 .306 4.266***

**p < .01, ***p < .001



- 52 -

횟수가 적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설 2는 전면 기각되었다. 조사 결과 이
타심은 그 어떤 다른 변수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타심, 혹은 그 외의 개인 성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
던 것으로 보았을 때, 해당 연구 과정 중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
구자들이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상황 중 외출은 개인의 이기심 / 이타심에 의한 행동이 아니다.
개인의 외출 횟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존재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기반으로, 숨겨져 있는 제3변수를 찾아 연구를 진행한다면 전염병 상황 속 개인의 행

동 특성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 분석 결
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으나 R 제곱 값을 통해 미약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설명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연구자들이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4월 한달 동안의 외출 횟수를 5월에 조사하여 응답자들의 기억 왜곡 존재 가능성이 있다.
팬데믹 상황 중 외출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응

답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가설은 모두 실험 연구로 진행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전염병 상

황 중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벗어난 뒤 다른 개인 성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거
나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면 임상적으로 더욱 활용도 
높은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는 전국 20대 남녀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만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른 연령대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
후 진행될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개인의 성향과 행동 패턴에 대한 유
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전염병 상황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연구에 기반
으로 사용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개인의 위험감수 성향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
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세 번째로,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역
시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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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망직시카드
(DFC: Desire Face Card)

박지민, 박재우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도구 이름 - 욕망직시카드 (DFC: Desire Face Card)

1. 소개 & 목적

저희가 만든 DFC카드는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알아가고 그
에 알맞은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내담자가 자신의 숨겨져 있던 욕구와 
욕망을 알게 되면서 상담이 진행될 때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DFC카드는 어디까지나 내담자가 몰랐던 자신의 숨겨진 욕구나 욕망을 드러
내게 유도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때 각자가 생각하는 욕구와 욕망에 대한 
개념과 구성,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내담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게는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나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DFC카드는 기존의 상담 도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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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C 욕망직시카드는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도 몰랐던 발현 가능성 있는 욕망, 예를 들어 성, 
살인, 죽음, 범죄, 욕구 등을 파악하고 알아가면서 추후에는 더 나아가 치료(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직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담 매개 
도구입니다. 욕구와 욕망을 알아가고 그것을 충족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해야 하고, 직면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에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알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도구가 DFC카드입니다.
DFC를 사용하며 내담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드러내게 되면, 비로소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내담자가 자신을 인지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회복감과 충만감을 느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인간에게 미치는 우울, 충동,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의 영향을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며 내담자
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내담자가 억압하고 있는 
것을 이 카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정립하지 못하였던 막연한 감
정들을 직시와 함께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방법

DFC카드는 50장의 추상 이미지 카드와 설명서, 질문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FC카드의 사용방법은 50장의 추상적인 이미지 카드들을 내담자의 앞에 펼쳐놓은 상태로 
내담자에게 6장의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내담자가 6장 이상의 카드를 뽑던 한 장의 카드도 뽑지 않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50장의 추상적인 이미지 카드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욕구와 욕망을 알아내는 것입니
다. 사진만으로 자신의 욕구∙욕망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경우에 이것의 가이드라인을 잡
아주는 것이 한 장의 질문 카드입니다.
 
질문카드는
1. 대상, 2. 도구, 3. 상황, 4. 치료, 5. 육하원칙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뽑고 난 후 질문 카드를 보며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욕구∙욕망을 드러낼 수 있도
록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의 진행 방식은 선택한 이미지 카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끊임없이 대화 하면서 선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향한 내담자의 표출 하고 싶은 숨겨진 욕구와 욕망을 들여다보는 
형식을 유지합니다. 

질문카드(육하원칙)를 이용해 내담자의 대답을 유발 시킵니다. 예를 들어, "왜 그 카드를 뽑았



- 58 -

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이 카드를 보면 누가 연상 되나요?", "어디에서 그렇
게 하고 싶었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담자가 생각하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이끌어냅니다. 대상, 도구, 상황, 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가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할 때 질문카드를 사용합니다. 

추상 이미지 샘플 

‘한국의 현대추상미술’에 전시 중인 이우환의 <선으로부터>(1975, 132X164cm). 우양미술관 제공.

볼프강 틸만스의 추상 사진 연작 ’Freischwi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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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Vortex | 24 x 24 IN

3. 장∙단점 

DFC카드의 장점은 감정적인 대처보다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
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직시와 감상을 포함한 상상력과 표현이 이루어집니
다. 단점의 경우는 이런 내담자의 반대 경우에 DFC를 적용했을 때, DFC의 목적 그대로(현실 
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감정을 이입시켜 왜곡된 욕망이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DFC를 잘못 사용했을 때의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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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및 주의사항

가족에게 살인 충동을 느끼는 내담자(15세 여성)가 여러 차례 심리 상담을 받고 검사를 
했지만, 반사회적 인격 부분과 상담에 대한 반항심이 커지며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내담자는 가족을 살해하는 망상을 멈추지 못했고 상담을 거듭할수록 더욱 거친 
폭언을 반복했다.

위 예시에서, 이런 경우의 내담자가 DFC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을 거듭할수록 점차 심해지는 폭력성과 해소되지 않는 살인 충동들을 DFC를 
통해 자신이 원하던, 상상만 하던 망상들이 이미지로 구체화 되면서 내담자 자신이 원한 
막연했던 살인 충동의 감각을 자각하게 됩니다. 충동적 행위로 이어질 만한 무분별한 
감정들(살인, 폭행)을 자신의 욕구와 욕망 직시를 통해 충동을 일으킨 원인을 찾고 갈등을 
해소시켜 살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치료,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판단했을 때 내담자의 정신력과 심신이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DFC카드를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가 있거나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내담
자는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담자에게는 
더 알맞은 상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 카드는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강한 욕
구를 직면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표출과 예방∙치료가 목적입니다. DFC는 욕구와 욕망을 
유도하며 표출하게 만들어 줄 정도로 자극적인 만큼 위험성도 뒤따라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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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들(UCC)

이현영, 최고은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QR코드 링크⇪) Youtube 주소: https://youtu.be/xrTT0hszv98

https://youtu.be/xrTT0hszv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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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만드는 이야기 세상

신혜진, 이지혜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1. 도구 이해

가. 내가 만드는 이야기 세상 이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백지와 같다. 이 백지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감정도 
행동도 나의 주변도 바뀌어 간다. 동화란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각을 확장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이경미, 2019), 삶의 교훈을 주고 어린이들이 읽은 후, 행동과 상황에 대한 결과 
및 사고력과 언어발달을 향상 시킨다. ‘내가 만드는 이야기 세상’은 이야기 치료를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의미를 만들어나가게 해주
며(이지은, 2010), 발달하는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발달 되지 못하는 언어 및 사고력, 유아·아동기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으며 흰 백지에 
나만의 동화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나를 탐색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느끼고 표현하는 것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나. 내가 만드는 이야기 세상 효과

1) 자신이 만드는 주인공으로 몰입 및 소근육, 창의성 향상
 완제품 피규어가 아닌 주인공 만들기 활동을 통해 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
는 대로 만들면서 창의력이 향상되고 유아교육에서도 중요시되는 손 기능 발달 활동 (색칠하기, 붙이
기)을 통해 소근육을 사용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게 해준다(맹주연, 2017, 재인
용).

2)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며 감정 인지 및 표현력 향상
 이야기를 만들며 다양한 감정과 행동을 배우고 인식하게 하여 자기 정서의 인식, 건강한 감정 표현 
상호작용을 배우는 것에 도움이 된다. 

3) 활동을 통한 감정 코칭으로 정서적 상호작용 향상 
 감정 코칭이란 유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래와의 갈등, 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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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 공감하고, 감정을 인식, 이입, 조절,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자기조절력을 발달시켰다고 한다(백성희, 2017). 따라서 활동을 통
해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활발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주변의 다른 도구들과 병행 사용 가능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집에 있는 인형, 장난감, 장소 등을 활용해 본 도구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상상력을 더 넓혀주고 이야기를 통해 사물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세상
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놀이로 접근하여 내적 동기 증진
 놀이란 ‘유아가 즐겁고 흥미롭게 행하는 활동이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내적 동기화와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김수인, 2020), 심적 부담을 주는 책 읽기가 아닌 
책을 만드는 놀이 활동을 통해 내담자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며 행동적·동기적으로 도움을 준다.

6) 그 외에 다양한 활용 가능
 이야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인지적 활동, 실생활 적용, 감정 표현 
활동으로 인지, 감정, 표현에 친숙하게 다가간다.

 2. 도구 구성

가. 내가 만드는 주인공
 대부분의 동화책들은 작가들이 이미 설정해놓은 그림과 표정을 바꿀 수가 없다. 입체형식의 피규어
는 완제품이라 언제 어디서든 항상 같은 표정에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도구의 주인공들은 아
이가 동화를 만들기 전, 만드는 과정 중에, 그 후에도 표정을 바꾸고 꾸밀 수 있게 제작이 된다.

기본 얼굴 도안

남자 얼굴 예시
기본/웃음 

여자 얼굴 예시
기본/웃음

얼굴 예시 2 
파이팅/열정

얼굴 예시 3
화남/삐짐/심기불편

〔그림1〕 기본 얼굴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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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얼굴 도안부터 꾸밀 재료(눈썹, 눈, 입, 악세사리, 머리…)는 고무 자석(0.8m 가량)로 만들어 냉
장고에도 붙일 수 있고 도구끼리도 잘 붙어 깔끔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그림 위에 코
팅을 더해 물로 지워지는 매직(예: 아이키즈펜, 두들펜)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색칠할 수 있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든다. 이것은 물티슈로 지워지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해
서 사용 가능하며, 반영구적이고 직접 캐릭터를 만듦으로써 더욱 이야기에 집중 및 몰입을 할 수 있으
며 캐릭터와 자신 동일화를 통해 더욱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이 외에 더 추가될 수 있음, 그림 부가 설명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림2〕 표정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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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드

1) 카드 : ① 배경 카드, 감정 카드, 행동 카드, 해결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② 주제별 각 카드에는 백지카드가 한 장씩 포함되어 있다.

2) 콜렉트 북 : ① 내담자가 뽑은 카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다. 
              ② 콜렉트 북을 활용해 또 다른 놀이로도 사용할 수 있다.

<표1> 카드 종류

배경 카드
어느 배경에서 시작할지 정하는 카드로 중간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배경 카드에는 집, 바다, 숲, 학교, 공원, 버스가 있다.

감정 카드
주인공의 마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카드이다.

총 78 장의 카드로 구성 되어있다.

행동 카드
주인공의 행동을 구성하는 카드이다.
총 36 장의 카드로 구성 되어있다.

해결 카드
내담자가 아닌 상담사, 부모, 선생님 등이 가지고 있는 카드이다.

이 카드를 통해 아이들의 행동을 보다 대안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콜렉트 북
카드 정리 및 카드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이다(명함북 형태). 

그 동안 내담자가 어떤 감정과 동작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2> 감정 카드 종류

감정 카드
기쁘다 설렌다 신난다 행복하다 재미있다 흥겹다

황홀하다 흥분되다 귀엽다 웃기다 보람차다 뿌듯하다
벅차다 희망차다 감동받다 상쾌하다 영광스럽다 자부심있다

자신감 있다 감사하다 활기차다 편하다 애틋하다 (백지카드)
슬프다 아프다 미안하다 울적하다 외롭다 억울하다

걱정되다 후회하다 그립다 공허하다 불쌍하다 당황하다
실망하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두렵다 아쉽다 (백지카드)
화난다 질투난다 원망하다 짜증난다 끔찍하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얄밉다 매정하다 어이없다 약오르다 답답하다
삐지다 역겹다 질색하다 징그럽다 토라지다 (백지카드)

담담하다 만만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고민하다 놀라다
어리둥절하다 조마조마하다 귀찮다 시시하다 간절하다 못마땅하다

민망하다 곤란하다 망설이다 걱정되다 난감하다 (백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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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행동 카드 종류

행동 카드
마시다 먹는다 덮다 때리다 숨다 누르다

운동하다 본다 듣다 공부하다 앉는다 서다

던진다 줍다 뛴다 걷는다 춤추다 전달한다

쓴다 지운다 그린다 색칠한다 잔다 먹다

논다 읽다 부른다 집는다 피하다 닦다

씻다 소리치다 입다 눕다 조언하다 (백지카드)

<표4> 해결 카드 종류 

해결 카드

잠을 자요
친구를 
만나요

소리를 
질러요

음악을 
들어요

티비를 봐요
유튜브를 

봐요

게임을 해요
무언가를 
먹어요

운동을 해요 춤을 춰요 산책을 해요 화해를 해요

책을 읽어요 공부를 해요
무언가를 
만들어요

반려동물과 
놀아요

생각을 해요
감정을 
말해요

편지를 써요 전화를 해요 낙서를 해요 울어요 정리를 해요 영화를 봐요

쇼핑을 해요 요리를 해요 (백지카드)

〔그림3〕 콜렉터북 예시8)

8) 무인양품 카드 홀더ㆍ사이드수납ㆍ3단ㆍ60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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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활용 방법

가. 유아기 (3세-5세)
  아직 자기표현이 능숙하지 않은 연령대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기 위주로 활동한다.

1) 감정 탐색하기
   1. 카드를 하나 고른다.
   2. 내담자가 아는 카드이면 어떤 표정인지 꾸며본다.
      만약 모르는 감정이라면 감정의 뜻을 충분히 알려준다. 
      예) 난감하다 : OO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연필이 부러졌어. 연필깎이도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하는 거야.
   3. 표정을 만들기 어렵다면 직접 표정을 지어 봐도 좋고, 상황을 만들어 체험해 봐도 좋다
   ※ 같은 방식으로 행동 카드를 이용한 행동 탐색도 가능함.

2) 감정과 행동 맞추기 (간단한 이야기 나누기)
   1. 내담자가 아는 감정/행동 카드를 준비한다.
   2. 감정카드와 행동카드를 분류해 바닥에 펼쳐둔다.
   3. 하나의 카드를 뽑고 반대되는 카드 하나를 뽑는다.
   4. 두 카드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눠본다.
   5. 이야기를 하다가 해결 카드를 연관시켜도 좋다.

[감정과 행동 맞추기 예시]
 

     기쁘다 질투난다  서운하다 아프다            그리다 먹는다 때리다 운동하다 
         
① 내담자가 기쁘다(감정카드)를 보고 먹는다(행동카드)를 집었을 경우

상담자(혹은 보호자) : OO이는 먹을 때 기쁜가보구나!?
내담자 : 저번에 엄마가 스파게티를 해주셨는데 그게 맛있어서 행복했어요. 
        또 먹고 싶어서 해달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토요일에 해주신대요!

② 내담자가 아프다(감정카드)를 보고 운동하다(행동카드)를 집었을 경우

상담자(보호자) : OO이는 운동할 때 아팠던 적이 있었나보구나!?
내담자 : 줄넘기가 아프게 했어요. 줄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아파서 줄넘기가 싫어요.
➡ 이때 다른 감정카드 통해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내담자 : (기쁘다 카드를 보고) 그래도 우리 반에서 내가 줄넘기 젤 많이 했어요!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 68 -

나. 아동기 (6세~12세)

1. 자신의 캐릭터를 꾸민다 (동화의 주인공) 
2. 배경 카드를 선택한다.
  (배경카드는 처음 시작하는 배경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꾸미면서 여러 배경이 나와도 된다)
3 뒤집지 않은 모든 행동과 감정 카드를 바닥에 펼쳐놓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끌리는 카드를 한 장씩 집어 이야기를 시작한다
4.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횡설수설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담자(혹은 보호자)가 명료화시켜준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집에 있는 장난감을 사용해도 좋다.
5. 이야기를 하다가 막히면 보호자가 감정이나 행동카드를 제시해도 좋다.
6. 아이가 이야기를 끝내면 이야기를 탐색을 해본다.

[이야기 만들기 예시] 

내담자가 학교 배경(배경카드), 달리기(행동카드), 짜증나다(감정카드)를 뽑았을 경우

① 내담자가 진술한 처음 이야기 : 오늘은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 날이다. OO와 나는 
반에서 제일 달리기를 잘한다. 나는 1등이 하고 싶었는데 1등을 놓쳐서 너무 짜증이 
났다. OO가 새로 샀다는 좋은 신발을 자랑하던데 그것 때문인가 속상하다. 내가 1등을 
하면 엄마도, 아빠도 강아지도 모두 좋아하고 친구들도 나를 더 좋아했을 건데... OO가 
나의 1등을 가져간 것 같았다. 

➡ 보호자 개입: 짜증이 나고 속상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이때 내담자의 반응과 상호작용하며, 해결카드 혹은 다른 감정카드, 행동카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내담자가 재구성한 이야기 : 집에 가는 길에도 너무 짜증이 났고 속상하고 아쉬웠다. 
집에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 의외로 엄마가 2등도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주셨다. 
나는 1등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고 2등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탐색할 수 있다.
➡ 결과보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며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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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의 사용법

1) 콜렉트 북을 활용하여, 월(月) 감정 탐색하기
 1. 감정 카드를 콜렉트 북에 넣는다.
 2. 오늘 하루에 가장 크게 느낀 감정에 일(日)이 적힌 종이를 넣는다.
    이때 종이는 집에서 각자 만들어서 사용한다.
 3. 달의 마지막 날, 이번 달 나의 제일 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2) 다양한 감정 표현 연습하기
 1. 카드를 섞어 뒤집어 놓는다.
 2.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 표정을 따라하거나 카드를 보고 느낀 감정을 이야기한다.
 3. 제일 많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3). 행동 탐구
1. 행동 카드를 섞어 뒤집어 놓는다
2. 나온 행동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문장을 이야기한다. 
  예) 달리다 → 나는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어!
3. 그 뒤에 이어질 행동도 이야기를 해본다.
  예) 비록 꼴등을 했지만 도장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넘어진 곳이 아파서 보건실에 갔어, 

옷이 더러워져서 엄마한테 혼났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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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 도시락

조서윤, 이원정, 장유진, 정은건, 최오수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1. 콘텐츠 이해

1) 마음 도시락 설명

〔그림1〕 마음 도시락 초안

〔그림2〕 마음 도시락 로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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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의 상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이다. 밥을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한국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패키징을 도시락 형태로 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현대 사회인의 스트레스, 청소년의 자존감, 만인이 정신 질환인 우울증/불안 감소와 같은 3가지 유형
에 따라 도시락 메뉴가 달라지고, 각각의 테마에 맞춰 구성품이 달라지는 콘셉트이다. 
 대략적인 구성품(반찬)은 검사지, 미술치료 관련 콘텐츠, 글을 적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이템, 목표
달성 플래너, 간식, 음료 등이다. 이 구성품들 위에 음식 사진을 붙여 도시락처럼 보일 수 있도록 담
아 도시락을 먹는다는 행위로 은유하여 거부감 없이 따뜻한 심리 치료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더 나
아가 것이 이 콘텐츠의 목표이다.

2. 콘텐츠 구성

1) 이제는 참지 마요, 참치마요 도시락 (스트레스)

〔그림3〕 참치마요 도시락 로고 예시

〔그림4〕 참치마요 도시락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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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치마요 도시락 설명

 언어의 구성이 비슷함을 참고해 [참지 마요, 참치마요]라는 이름을 채택하여 재미를 주려 하였고, 스
트레스를 완화하는 콘셉트의 도시락으로써 분노와 우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두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도시락의 목
표이다. 

나) 도시락 구성품

(1) 참치마요 덮밥
스트레스 자가 진단 테스트
 문답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정도에 따라 일정 루틴을 제공하여 스
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김
내 마음의 셀룰라이트 작성지
 김 모양의 용지에 나의 단점, 나쁜 생각, 힘들게 하는 점 등을 작성하고 그 종이를 구기거나 찢어서 
덮밥 위에 뿌리는 콘셉트로,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 스트레스를 타파한다.

(3) 계란 프라이 
나를 칭찬하는 30일 챌린지 / 계란 모양 포스트잇, 도화지
 계란 프라이 모양의 포스트잇, 도화지에 ‘나를 칭찬하는 30일 챌린지’를 작성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
을 정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도화지에 붙이고 직접 꾸민
다. 매일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긍정적인 사
고를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오늘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온 것을 칭찬해!)

(4) 비엔나 소시지 볶음 삼형제
미니 만다라 컬러링북, 미니 색연필 세트
 미니 색연필을 통해 작은 사이즈의 만다라 컬러링북을 칠하며 마음의 안정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을 건전한 예술로 승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허브를 곁들인 크림 스프
허브차 티백
 스프 모양의 패키지 안에 3종류의 허브차 티백을 넣고, 그 티백에 위로 혹은 명언의 글을 적어 부착
한다.

(6) 음료, 간단한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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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 도시락 (자존감)

〔그림5〕 공주 도시락 구성 예시9)

가) 공주 도시락 설명

 공주 도시락은 "공주처럼 살자" 라는 의미로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코믹한 
공주 컨셉을 선택하였다. 공주 도시락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스스로에 대해 알
아가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목표달성 플랜을 이루며 자존감을 회복
시킬 수 있다. 또한, 공주라는 이미지는 디즈니나 외국을 연상하게 하여 도시락 용기도 사랑스러운 하
트 무늬로 정하고 스파게티, 샐러드, 스프, 고르곤 졸라 피자, 스테이크와 같은 양식 종류로 도시락을 
구성하였다.

나) 도시락 구성품

(1) 공주의 위생장갑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는 위생 장갑이 필수이기 때문에 위생 장갑

9) 네이버 블로그 ‘디주얼’의 템플릿을 사용하여 PPT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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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컨셉에 맞춰 공주 장갑으로 준비하였다. 

(2) 신선한 유기농 샐러드
자존감 테스트지 
 현재 자신의 자존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젠버그의 자존감 검사지를 활용한다. 

(3) 최고급 생크림 스프
목표달성 플래너
 1장의 목표달성 플래너로 한 달 동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 달성하는 활동을 통해 한 
달 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뢰와 자존감을 쌓을 수 있다. 
공주 디자인의 플래너와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제공한다.

(4) 고르곤졸라 블루치즈 피자
책갈피
 콘셉트에 충실한 9개의 책갈피로, 앞면에는 공주들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위로의 글귀나 명언이 쓰
여 있다.

(5) 트러플 마레 파스타
자연 콜라주 거울
 직접 자연에서 재료를 얻거나 도시락에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나 잎, 꽃 등 자연의 재료로 
자화상을 만들어 자기표현의 시간을 가지는 미술치료 활동이다. 
거울 모양의 종이에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공주 콘셉트에 맞추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에서 자
기애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6) 음료, 간단한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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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대 도시락 (우울증/불안감소)

〔그림6〕 군대 도시락 로고 예시10)

〔그림7〕 군대 도시락 구성 예시11)

10) 사이트 ‘미리캔버스’의 템플릿을 사용하여 PPT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편집함,
11) 사이트 ‘미리캔버스’의 템플릿을 사용하여 PPT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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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대 도시락 설명 

 군인들이 자주 먹는다는 ‘군대리아’ 컨셉을 적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군인의 
활동들과 관련된 아이템들로 구성하여 현직 군인, 또는 전역하거나 입대 예정인 사람들 모두 재미있게 
활동하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빵 위에 잼을 바르고 샐러드를 올린 뒤, 패티 위에 치즈를 올려 그 위를 빵으로 덮어준다. 이 레시피 
단계를 따라 순서대로 진행할 시 맛있는 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심리 테라피를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나) 도시락 구성품

(1) 햄버거 번 
우울증, 스트레스 검사 / 나무 그리기 검사
 나무 그리기 검사와 그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현재 자신의 우울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
악한다. 

(2) 딸기잼 
슬라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체로 잼과 성질이 비슷하고, 크기가 작아 패키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
한 구성품으로 선택하였다. 슬라임을 만지며 촉감에 집중함으로써 잡생각을 없애고 두뇌를 자극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 준비 활동으로 적합하다. 

(3) 샐러드 
희노애락 추상화(4칸), 미니 색연필
 희노애락을 다양한 색과 직선, 곡선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봄으로써 자신의 감정
을 직면하고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색채
에 대한 심리를 해석하는 것, 작품화시켜 작품집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과 같이 부가적인 활동도 가능
하다. 

(4) 소고기 패티 
대인관계 프로그램-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의 패티 모양 편지지를 제공하여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고 그 편
지지를 마인드맵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해 봄으로써 자신의 대인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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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즈
불안할 때 듣는 음악 리스트 &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단련! 플랜
 치즈처럼 생긴 용지에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듣는 음악 리스트를 제공하고, 매일 그것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단련할 수 있도록 작고 사소한 달성 목표와 그날의 신체적 활동을 적게 하여 서서히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6) 음료, 간단한 간식, 군인 디자인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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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 욕구 카드 상담도구 - Guess What

김성아, 김지선, 김찬기, 김한빛, 양나영, 이시연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표 상담 도구> Guess What 

: ‘맞춰봐~!’라는 뜻으로 나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맞추는 게임이라는 의
미에서 ‘Guess What’이라고 정했다.

1. 제작 동기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지만, 삶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출생과 동시에 보호자와 만나며, 성장하여 짝을 찾고, 자식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마다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기
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 본 상담 도구 제작의 동기임을 밝힌다. 하루에도 셀 수 없는 감정과 욕구
를 떠올리는 인간이기에, 감정과 욕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어 보는 과정이 개인과 
집단이 건강히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도구를 통해,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넘어 다른 사람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이 모여 파생되어 나누는 이야기와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2. 제작 내용

 본 상담 도구의 기본 활용법은 ‘감정’, ‘욕구’, ‘그림’ 카드를 이용하여, 그림을 보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떠올리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서로 맞추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이용한 활용법을 네 가지 더 개발하였다.
 카드에 적힌 감정은 NVC(비폭력대화) 이론을 참조하였고, 욕구는 William Glasser 및 Marshall B. 
Rosenberg의 이론을 참조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에 들어가는 
그림을 정할 때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을 고려하여 직
접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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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① 다양한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②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
④ 스스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넘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⑥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감정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다.

 

4. 상담 도구

 (1) 구성인원: 4명~6명
 (2)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3) 진행시간: 40분 이상
 (4) 상담 도구 구성

· 감정카드 (45장)
· 욕구카드 (45장)
· 그림카드 (71장)
· 보상판 : 윷놀이판의 구성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켜 흥을 돋구고 방심할 

수 없도록 하여 흥미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 말판 : 호랑이, 거북이, 강아지, 고양이, 새, 토끼 총 6개의 동물로 구성하며, 처음 말을 선택할 때 

이유를 말하게끔 한다.
· 번호판 : 말의 색깔과 똑같은 색깔 번호판을 배정한다.

 (5) 게임 진행 방식
· 게임 준비 단계
① 자신의 말을 선택하고 자신의 번호판을 준비한다.
② 감정카드와 욕구카드 더미를 골고루 섞어서 한가운데 놓는다.
③ 이야기꾼을 누가 먼저 할지 선정한다. 

(이때 가위바위보 등 자유로운 간단한 게임을 통해 이야기꾼을 먼저 할 사람을 정한다.)
④ 이야기꾼은 그림카드를 각각 5장씩 나누어준다.

· 게임 플레이 단계
① 이야기꾼은 감정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뒤집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② 이야기꾼과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그 감정카드에 해당되는 그림카드를 선택하여 뒤집어 가운데

에 내려놓는다.
③ 이야기꾼이 카드를 모아 잘 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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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야기꾼은 섞은 그림카드를 다 볼 수 있도록 펼쳐놓는다.
⑤ 그림카드를 보고 플레이어들은 이야기꾼이 선택한 그림카드라고 생각하는 카드에 자신의 번호

판을 놓는다.
⑥ 이야기꾼이 자신의 카드를 밝힌다.
⑦ 다음 이야기꾼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그 카드를 골랐는지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경험과 이유 등

을 말한다.
⑧ 그림카드는 항상 손에 5장이 있어야 되므로 1장씩 그림카드 더미에서 가져온다.
⑨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판의 도착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

(6) 배점방식

  

대상 배점방식

이야기꾼 1점 + 자신의 카드 앞 번호판 개수  ex) 1점 + 2개의 번호판 = 3칸 전진

플레이어 
(이야기꾼 

제외)

· 플레이어가 이야기꾼의 카드를 맞춘 경우: 1칸 전진
  * 이야기꾼의 카드를 못 맞춘 경우 전진하지 않는다.
· 다른 플레이어가 자신의 카드를 선택한 경우: 번호판 개수만큼 전진  

5. 세부 자료
· 감정목록: NVC(비폭력대화)참고

감동받은 벅찬/
환희에 찬

고마운/
감사한

즐거운/
기쁜 반가운

따뜻한/
정을 느끼는 사랑하는 친근한 뿌듯한/

만족스러운 상쾌한

든든한 홀가분한 편안한 매혹된/
끌리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신나는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자신감 있는 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용기나는 짜릿한 당당한 걱정되는 무서운

불안한/
초조한 불편한 괴로운 난처한 쑥스러운

찝찝한 슬픈 안타까운 서운한 외로운

무기력한 피곤한 귀찮은 혐오스러운 혼란스러운

놀란 억울한 쓸쓸한 막막한 비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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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목록: William Glasser / Marshall B.Rosenberg 참고

공기/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
(스킨십) 보호받음 운동 봉사 유대/소통/

연결

배려/존중 공감/이해/
수용

지지/협력/
도움

사랑/애정/
우정 관심

나눔 소속감/공동체 신뢰 참여 평화

아름다움 평등 질서/조화 자신감 자기표현

존재감/인정 정직/진실 개성 전문성 자기존중

정의 보람 즐거움/재미 유며 도전/열정

배움 성취/성장 창조성 선택 자유/독립

삶의 의미 축하 회복 희망/꿈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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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카드 목록

1. 호랑이
2. 비둘기
3. 해
4. 바위
5. 물
6. 소나무
7. 별
8. 대나무
9. 달
10. 반지
11. 갈림길
12. 비
13. 해바라기
14. 섬
15. 등대
16. 낙엽
17. 어둠
18. 붉음
19. 종소리
20. 새싹
21. 앙상한 나무
22. 철조망
23. 흰 비둘기
24. 무지개
25. 부러진 다리
26. 엎질러진 물
27. 음표
28. 번개
29. 하트
30. 모닥불/불
31. 동굴
32. 안개
33. 지폐 / 돈뭉치
34. 수갑
35. 주사기
36. 반창고

37. 촛불
38. 기도하는 손
39. 따듯한 차
40. 선물상자
41. 케이크
42. 꽃다발
43. 나침반
44. 폭죽
45. 타이머/시계
46. 절벽
47. 별똥별
48. 나무 뿌리
49. 마스크
50. 뱀
51. 전구
52. 관
53. 편지
54. 우편함
55. 달력
56. 책
57. 비행기
58. 사이렌
59. 소화기
60. 폭탄
61. 크리스마스 트리
62. 파랑새/파란색 나비
63. 여우
64. 돼지
65. 마이크
66. 실뭉치
67. 청진기
68. 무한대
69. ☠ Skull and crossbones
70. ⚠ Warning sign
71. ♿ Wheelchair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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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구 시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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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게임1> 감정 맞추기

1.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2. 인원 : 3~6명 

3. 시간 : 약 10분~ 15분

4. 준비물 : 감정 카드, 종

5. 기대효과 : '감정 맞추기' 게임을 통해 제시된 감정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진행 방법 
① 가위바위보 등 간단한 게임으로 진행자를 뽑는다. 
② 감정카드가 섞인 카드 더미에서 진행자가 한 장의 카드를 뽑아 플레이어들 앞에 내려놓는다.
③ 플레이어들은 카드에 적힌 감정을 보고 재빠르게 종을 쳐서 발언권을 획득한다.
④ 발언권을 획득한 사람은 5초 안에 카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⑤ 5초 이내에 경험을 말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그 카드는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며, 6초 이상이 넘

어가면 발언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⑥ 이렇게 카드를 10장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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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게임2>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기

1.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2. 인원 : 1~6명 

3. 시간 : 약 30분

4. 준비물 : 그림카드, 감정카드, 활동지, 필기도구

5. 기대효과 : 그림카드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매끄럽게 바꾸는 데는 창의력이 
필요하며, 누구든지 창의력을 발휘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충분히 바
꿀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해줄 것이다.

6. 진행 방법 
① 그림카드와 감정카드 뒷면에 색깔로 구분된 긍정 감정카드, 부정 감정카드를 각각 4장씩 뽑습니

다.
② 뽑은 순서대로 부정 감정카드, 그림카드, 긍정 감정카드 순으로 차례대로 배치합니다.
③ 부정 감정카드에 적힌 단어를 보고 그림카드에 나온 대상을 이용해 긍정 감정카드의 단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상황을 상상해 활동지에 적습니다.
④ 활동지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한 명씩 말하며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2번의 찬스: 이야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 그림카드 2장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활동지 예시

예시

부정 감정 걱정되는 시험을 망쳐서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도 부모님이 
격려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트) 해주셔서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꼈어.

그림카드 하트

긍정 감정 고마운/감사한 

상황 1

부정 감정

그림카드

긍정 감정

상황 2

부정 감정

그림카드

긍정 감정

상황 3

부정 감정

그림카드

긍정 감정

상황 4

부정 감정
그림카드

긍정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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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게임3> 이심전심 (以心傳心) 빙고!

1.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2. 인원 : 2~6명 

3. 시간 : 약 30분

4. 준비물 : 그림카드, 감정카드, 활동지, 필기도구

5. 기대효과 : 감정카드를 보고 빙고판에 적음으로써 다양하고 많은 감정이 있음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경험을 듣는 활동을 
통해 자기는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6. 진행 방법 
① 감정카드를 펼쳐놓는다.
② 빙고판에 감정카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적습니다.
③ 첫 번째 플레이어가 그림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뒤집고 자기가 쓴 빙고판에서 그림카드를 

보고 느끼는 감정을 체크하고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간단한 이유와 함께 제시하면 더 좋다.)
④ 모든 플레이어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말한 감정이 있으면 빙고판에 체크합니다.
⑤ 다음 플레이어 순으로 진행하다 가로, 세로, 대각선 중 3줄을 먼저 완성한 플레이어가 빙고를 외

치면 승리하며, 이때 게임은 구성원 모두가 3빙고가 되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 먼저 끝난 사람들은 게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감정 빙고판을 채울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활동지 예시



2020학년도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

- 87 -

<부가 게임4> 나만의 동물 욕구 프로필

1.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2. 인원 : 1~6명 

3. 시간 : 20분 이내

4. 준비물 : 욕구카드, 활동지, 필기구

5. 기대효과 : 특정 동물을 그린 뒤 그 동물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무의식을 투영해 생
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 내면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6. 진행 방법 
① 욕구카드를 모든 활동원이 보기 편하게 배치합니다. 
② 6가지 말(토끼, 거북이, 호랑이, 강아지, 고양이, 새) 이외의 자신이 원하는 동물을 자유롭게 활동

지에 그립니다.
③ 자신이 그린 동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욕구 한 가지를 활동지에 적습니다. 
④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발표합니다/적습니다.

▶활동지 예시

나만의 동물

그림

욕구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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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격 탐색 상담도구
- 성격탐험대

윤성노, 김평화, 금진주, 박종혜, 이채연, 조현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표 상담 도구> 성격탐험대 

: 나의 강점과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나의 성격을 탐색해보는 데 목적을 두었기때문에 
‘성격탐험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1. 제작 동기

  청소년기에는 정서성과 부적절감이 높아지며 자아중심성이 증대된다. 또한 가치관에서의 변화와 함
께 태도와 행동의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의 범위는 확대되고 감정의 깊이도 깊어진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 
그리고 활발한 자기발달을 이루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심리검사에 응답하여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성격을 추리해보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격 탐색 
보드게임>을 만들게 되었다.

2. 제작 내용

  본 상담 도구의 기본 활용법은 27개의 성격카드를 이용하여 보드게임을 진행해 자신의 강점과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시에 타인의 특성과 비교하며 각 성격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보드게임은 부루마블 방식을 토대로 제작하였고, 성격카드는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제
작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카드 뒷면에 성격이 
발현되는 상황을 예시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을 고려하여 보드게임 판과 카드 등을 직접 디
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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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신의 성격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③ 자신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④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갖추고 싶은 성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⑤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정체감, 친밀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4. 상담 도구

 (1) 구성인원: 진행자를 제외한 3명~6명
 (2)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3) 진행 시간: 40분 이상
 (4) 상담 도구 구성

· 게임 판 (1장) : 부루마블의 구성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해 게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격카드 (27장)
· 게임 말 (5개)
· 주사위 (2개)
· 한걸음 카드 (30개)
· 질문지 (1개)
· 게임 학습지 (10개)
· Personal Point (50개) : PP는 각각 10, 20, 50, 100의 단위로 있으며, 
                         원하는 성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5) 게임 진행 방식
· 게임 준비 단계
① 게임판을 펼치고 플레이어와 진행자를 정한다.
② 모든 성격카드와 PP는 진행자의 앞에 놓고, 플레이어는 각각 학습지 1장을 갖는다.
③ 성격카드의 점선을 접어서 밑면의 색이 보이지 않도록 세워놓는다.
④ 한걸음 카드를 뒤집어서 게임판 가운데에 놓는다.
⑤ 플레이어마다 사용할 말을 정하고, 출발 지점에 말을 놓는다.
➅ 플레이 순서를 정한다.
➆ 리더가 각 플레이어들에게 150PP씩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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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플레이 단계
①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나온 눈의 합만큼 게임 말을 이동한다. (단, 두 주사위의 눈이 같으면 주

사위를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세 번 연속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플레이어가 한 바퀴를 돌아 출발지점(start)에 도착하거나 지났을 경우, 리더가 플레이어에게 

성장지원금 30PP를 지급한다.
③ 발자국이 그려진 칸에 도착할 경우, 한걸음 카드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한걸음 카드

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한걸음 카드는 한 장만 보관할 수 
있다.

④ 플레이어가 성격 칸에 도착할 경우, 진행자가 “~성격을 갖고 계신가요?” 혹은 “~성격을 갖고 
싶나요?”라고 질문한다. 그런 후 플레이어가 질문에 대답하고 진행자가 대답을 인정할 경우, 
플레이어는 진행자에게 PP를 지불하고 성격을 구매할 수 있다. 대답하지 않은 경우, 구매할 수 
없다.

⑤ 플레이어가 성격을 구매할 때, 진행자는 구매하는 성격카드에 적힌 의미와 예시를 설명해준다.
⑥ 아이덴틀랜드에 들어갈 경우, 다음 턴이 왔을 때 우측 플레이어에게 질문지에 적힌 질문 중 하

나를 받는다. 질문에 대답하고 인정받을 경우, 탈출할 수 있다. 대답하지 못했을 경우 탈출할 
수 없다. 

⑦ 탐색호를 사용할 경우, 원하는 칸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 탐색호를 통한 이동일 경우 성장지
원금을 받을 수 없다.

⑧ 모든 PP를 잃은 플레이어가 생길 경우, 1회에 한하여 진행자에게 구제금 150PP를 받을 수 있
다. 구제금을 받은 상태에서 모든 PP를 잃을 경우, 해당 플레이어는 파산한다. 

➈ 게임이 끝난 후 게임 학습지에 구입한 성격과 갖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한 성격 등을 작성하고, 
플레이어들과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5. 세부 자료
· 진행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
① 성격카드마다 점선의 밑면에 색이 존재한다. 색은 성격카드의 구매가/통행료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색깔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적혀진 구매가/통행료를 숙지해야 한다.
② 플레이어가 성격카드를 구매하려고 할 때, 진행자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경험이나 근거를 들어서 대

답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할 경
우, 유동적으로 질문을 바꿔주면 좋다. (예시: “성실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나요?”, “도전적인 성격을 갖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든 경험이나 계기를 이야기해주세요.”)

③ 플레이어가 성격카드나 PP 소지량의 차이로 흥미를 잃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예의주
시하며 진행자의 권한으로 주사위 찬스나 통행료 감면의 혜택 등을 줄 수 있다. 단, 그런 혜택을 줄 
때는 반드시 플레이어에게 성격에 관한, 본인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지를 참고해도 좋다.)

④ 성격카드와 PP를 소유한 양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플레이어가 PP
의 값에 따라 성격의 가치를 나누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야 한다.



2020학년도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

- 91 -

⑤ 플레이어 수에 따라 초기 지급되는 PP의 양을 달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4인 기준 150PP이고, 
3인은 180PP, 5인은 120PP, 6인은 100PP 정도로 나눠주면 좋다.

· 색깔별 성격 카드의 구매가 / 통행료
① 노란색 카드 10PP / 20PP
② 파란색 카드 20PP / 30PP
③ 초록색 카드 30PP / 40PP
④ 분홍색 카드 50PP / 60PP

· 성격카드 목록

- 사교적인
- 즉흥적인
- 책임감 있는
- 성실한
- 효율적인
- 다재다능한
- 긍정적인
- 도전적인
- 개방적인
- 단순한
- 자립적인
- 융통성 있는
- 자신감 있는
- 다정한
- 이성적인
- 솔직한
- 감성적인
- 계획적인
- 헌신적인
- 논리적인
- 차분한
- 일관성 있는
- 결단력 있는
- 도전적인
- 강인한
- 합리적인
-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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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구 시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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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게임1> 성격 스무고개

1.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2. 인원 : 3명 이상 

3. 시간 : 약 10~15분

4. 준비물 : 성격카드, PP

5. 기대효과 : 상대방을 관찰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팀 활동을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의 성격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진행 방법 
① <행성> 역할을 맡을 사람을 한 명 고른다.
② <행성>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은 <탐색대>가 된다.
③ <행성>을 맡은 사람은 성격카드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되는 카드 5장을 고른다.
④ <행성>을 맡은 사람은 고른 성격카드를 바탕으로 성격에 대한 힌트를 준다.
⑤ <탐색대>는 <행성>의 성격을 맞춘다.
⑥ <행성>의 성격을 맞춘 사람에게는 10PP를 준다.
➆ 5개의 성격을 모두 맞추면 게임은 끝나며, 제일 많은 PP를 획득한 사람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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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담에 대한 대학생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알쓸신상 ver대학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상담상식)

김도연, 김세인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QR코드 링크⇪) Youtube 주소: https://youtu.be/4QHU39ual98 

제목 알쓸신상 ver대학생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상담상식)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
학교에 오니 스스로 해야 할 것과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져 혼란스러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대학생의 과도기를 잘 보내는 방법 중 하나로 상담을 제
시하고자 UCC를 제작하려 한다. 본 작품을 통해 상담은 어렵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어 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소개해주어 많은 대학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비조사
설문조사(네이버폼): 2020.06.08.~2020.07.10.
대상: 대학생 1학년~4학년 117명

영상장면
소개

 실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상담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격고 있던 어려움
은 학업 및 진로 문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
민, 대인관계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영상 속 내담자의 문제를 학업, 자신에 대한 
고민, 대인관계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학생들이 가진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
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취미생활, 
사람들과의 만남, 수면,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
으로 영상 속 내담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음악 감

https://youtu.be/4QHU39ual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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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친구들과의 술자리, 쇼핑을 말하는 장면이다.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상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한
지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친근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9.6%, 낯설다고 응답한 사람은 50.4%였다. 친근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준다’, ‘많은 개선이 가능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는 대답과 함께 ‘실제 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렵다’, ‘전문적인 상담은 아직까지 병으로 여겨
진다’, ‘막상 하려고 하니 무섭고 부담스럽다’와 같은 부
정적인 의견도 함께 나왔다. 낯설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
지 물어봤을 때, ‘상담을 받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전문적인 상담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비용이 비싸다’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
으로 영상 속 내담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며 상담
을 거부하는 장면을 담았다.

 학교생활 상담센터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인 것을 강조하여 
영상 속 내담자들에게 설명해주는 장면이다.

 앞서 보여준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써 상담이 각 사례마다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 설명하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장
면이다.

 상담이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상담의 정의를 알려주며 상
담에 대해 상기시켜주며 마무리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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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설 책

윤하은비, 이혜진, 장은실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Ⅰ. 서론

최근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과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출소 직후 저지
른 보복 범죄 등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
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2018.12) 및 시행(2019.12)하고, 데이트 폭력과 같은 젠더 폭력에 대
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
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에서는 홍영오 등(2015)이 데이트 폭력을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
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행동통제”로 정의했고, 강희영과 박순주(2017)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을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4,136건, 2018년 18,671건, 2019년 
19,940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19년은 무려 41.1%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데이트 폭력이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범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12)에서 
“귀하는 과거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에 신체적 폭력,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15개 세부 문항의 경험 여부를 응답하
도록 한 결과, 연인에게 최소 1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과반수인 54.9%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 폭력 경험자의 최초 경험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귄 후 3~6개월 미만’이 22.2%로 가장 
많았고, 경험자의 62.0%가 사귄 후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에 최초로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데이
트 폭력 이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비율은 11.8%, 섭식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6.1%,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비율은 2.6%,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6.6%였습니다. 데이트 폭

12) 정혜원,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수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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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자살 위험, 수치심, PTSD, CPTSD 외에도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미디어 보도 및 사회적 이목의 집중으로 인한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와 같은 후유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경험하고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
도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성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폭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언론 매체와 여론이 사건 자체에만 치중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대처
방안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후 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
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진 소설과 상담을 접목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들이 용기를 얻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는 취지로 해밀
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Ⅱ. 프로그램의 전체적 구성
1. 프로그램 개발 동기

데이트 폭력이란 현재 사귀고 있거나 예전에 사귀었던 상대를 강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
는 폭력이나 억압을 의미합니다.13) 하지만 신체적 폭행과 상해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끼거나 
정신적 상해를 입는 여러 경우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이 애정 싸움으로
만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큰 이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후 발
표한 통계를 보면 4,18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2016년 
대비 연간 수치 환산치를 적용할 때, 2019년 8월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증가율은 64.6%에 달할 정
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았을 때, 데이트 폭력이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28일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남성이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이 넘게 감금·
폭행하는 사건14)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의 제적이 결정되자마자 5명의 의전원생이 한 메신저 어플리
케이션에서 피해자를 조롱하여 가해자를 도리어 두둔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3월 부산에서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면 폭행으로 인해 기절한 여성을 남성이 끌고 갑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
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껴 타 지역으로 피
신한 사건15)이 있었습니다.

13) 미국의 관계폭력 각성 센터(The Center for Relationship Abuse Awareness).
14) 취재파일, SBS뉴스, 2015년 12월 2일 수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95942
15) 김현정의 뉴스쇼, 노컷뉴스, 2018년 3월 27일 수정, https://www.nocutnews.co.kr/news/494436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95942
https://www.nocutnews.co.kr/news/494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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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셨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사건은 크게 이슈가 되었으나 추
후 피해자가 어떠한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현재 사회에서 피해
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건에만 집중하여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분들을 위한 후속 대처에 관한 이야기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분들은 많은 심리·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슬프거나 불행하다
는 기분, 무기력과 절망감, 집중력과 사고력의 저하,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생각, 자살에 대한 반복적
인 사고와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긴장하게 되는 대상이나 상황으로부터 회피, 사회적 
위축,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자기존중감이 낮아지고, 자
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자발적인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되며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살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자해 행위,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
리적 거리를 두게 됩니다. PTSD로 사건의 재경험, 악몽으로 인한 불면증, 과각성, 기억하지 못하는 
해리 증상, 분노 조절에 문제를 느끼거나 사건에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반응을 나타내기
도 합니다. 혹은 CPTSD로 정서 조절 곤란, 의미체계 변화, 부정적인 자기개념, 타인과의 관계 변화, 
주의 조절 및 각성의 변화, 자살사고 및 신체화 증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미디어 보도 및 사회적 이목의 집중으로 인한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등 많은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접근성이 낮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외출을 두려워
하시는 피해자분들을 고려하여 조금 더 친숙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
니다.

저희는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으
면서 다가가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소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경우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쉽
고, 접근성이 좋으며,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기 쉬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메시지
를 전달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개발 내용

저희는 소설과 상담이라는 학문을 접목하여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이 소설
을 읽고 상담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밀이라는 소설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밀은 총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고, 부록으로 워크북을 함께 수록하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와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단상담과 개인 상담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논문들16)17)18)을 참고하여 피해자

16) 김도연, 이기은, 이종현,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2017).
17) 오세연, 곽영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3권 5호 (2011).
18)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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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겪는 후유증,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등을 각색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녹이고자 했습니
다.

소설의 제목인 해밀은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이 마음속 
먹구름을 걷히고 본래의 밝게 빛나고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주인공은 두 
명으로 설정하여, 1장과 2장은 주인공들 각각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서술하고, 3장은 주인공들이 같은 
집단상담에 참여하며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서술하였습니다.

1장의 주인공인 ‘이나예’의 경우 평범한 대학생으로 배려심과 이해심이 많다는 설정을 부여하였
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희생과 배려로 남자 친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모습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좋았던 기억들로 인해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
니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가해자에게 벗어나며 집단 상담에 참여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나
타냈습니다.

2장의 주인공인 ‘이민수’의 경우 나예와는 달리 심각한 데이트 폭력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인물로, 
데이트 폭력 이후 주위 사람들의 2차 가해로 인해 신고를 취소하였지만, 보복성 폭행과 반복되는 데이
트 폭력으로 가해자를 다시 신고한 후 보복이 두려워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가해자와 주
위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한 
CPTSD와 우울, 불안, 자살위험, PTSD를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재경험과 악몽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자해 행동을 반복합니다. 자해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실 팔찌를 제작하여 착용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이후 친구들의 권유로 바로 집단상담에 참여한 나예와는 달리, 민수는 우연히 상담
사가 된 친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개인 상담을 받던 중 상담사의 권유로 집단상담에 참
여하게 된다는 차별성을 주었습니다. 개인 상담에서 MMPI를 사용하여 민수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
로 파악하고, 비정상성 혹은 징후를 평가하여 상담에 활용하는 장면을 삽입하였습니다. 무조건적 공
감, 적극적 경청, 명료화, 개방형 질문, 감정 반영, 정보 제공, 해석 등 상담 기법을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 사용하여 내담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3부는 집단상담 장면을 삽입하여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주인공들의 일기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었습니다. 그 외에 부록을 첨부하여 소설을 읽은 후 데이트 폭력 자가진
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당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데이트 폭력 관련 상담소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삽입하
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보 나열 외에도, 부정적 정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나의 생각 습관을 정리할 수 있는 페
이지를 삽입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가 자신을 지배할 때 대안적인 생각 목록을 통해 긍정적
인 생각과 정서로 전환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생각 목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혼란을 잠재우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감정인식 활동지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 고통 대처방식 세우기를 통해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로 구분하
여 고통스러운 감정과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긍정적인 상황들을 상기시켜 이겨낼 수 있

3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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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을 주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성 평가와 안전한 공간 만들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긍정 
진술문과 자애명상 지시문, 마음 챙김 명상으로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프로그램 기대 효과 

해밀을 제작하며 기대한 효과는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두 주인공의 상황과 인물적 특징을 다르게 설정하여 데이트 폭력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상담이 낯선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 장면
을 삽입하여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인공들의 일기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해밀을 통해 피해자분들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보
여주어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분들, 혹은 그들의 가족,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게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째, 집단상담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집단원들과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소감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고 다독여 주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라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Ⅲ.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데이트 폭력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사
건 이후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접근성이 좋은 소설과 상담이라는 학문을 접목하여 집단상담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담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상담이 낯선 피해자들의 두려
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변화를 일기로 보여주어 피해자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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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께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각하게끔 2차 가해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 혹은 주변인들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부록으로 삽입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해밀은 종이책으로는 소량 출판하여 수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e-Book으로도 함께 제작되어 
언제 어디서나 전자기기가 있으면 감상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차후의 데이트 폭력 피
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해밀을 활용할 때 상담 참여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더욱 접근이 
용이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을 제언합니다. 문자로만 구성된 것보다 그림이 주어졌
을 때 이해하기 쉽고, 그림이 움직인다면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극대화된 재미
를 느낄 수 있는 웹 드라마, 숏 무비가 성행한 것처럼, 해밀이 웹툰, 애니메이션 등 더 많은 사람들에
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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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작품 감상 경로

해밀은 종이책으로 출판함과 동시에 e-Book으로도 제작되어 언제 어디서나 전자기기가 있으면 
감상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감상을 원하시면 '해밀 e-BOOK' 글씨 위의 큐알(QR) 코드를 인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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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내 학생상담센터 실습보고서

김예솔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실습 

기관

기  관  명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실습지도자 박 은 순   선생님

지 도 교 사 김 미 례     교수

실 습 기 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

실 습 생

소  속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  번 20170297

성  명 김  예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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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관 소개
   1. 기관명 :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 조직도

   3. 실습생 주요 업무 : 접수 안내, 행정 업무 보조(문서 작성, 코딩 등), 집단상담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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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목표 및 계획
   1. 상담현장 실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

•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 현장 체험을 통한 업무의 이해

   2. 예비상담자로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구분 상담지식과 기술 측면 개인적인 특성 측면

강점
내담자에 대한 경청과

자기개방 능력이 뛰어나
타인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함.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고
성실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

약점
공감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전이를 잘 경험하여
힘들어 할 경향이 있음.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며
업무 처리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함.

   3. 실습과정 중에 꼭 해 보고 싶은 것
•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 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Ⅲ. 실습 일지
   -월별 주요 실습 내용

월 내용

4
호남 마음콜(신입생 및 재학생 전화 상담) 코딩

5

6 사례보고서 작성법 강의 / 집단상담 참여(내담자 경험)

7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공문서 작성 / 행정 업무 보조

8

9 행정 업무 보조 / 이동상담∙집단상담 보조

10 상담 접수 안내 / 개인 mini 상담

11 행정 업무 보조 / 심리검사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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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프로그램 개발 및 공문 작성법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공문 작성

“제 1회 LUNAR Days”
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LUNAR Days란?”

Look at U N(and) A Route의 축약어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의 날’을 

의미하며,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나는 달(Lunar)처럼 숨겨져 있는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혼자가 아닌 지역 내 기관 연계를 통한 함께 고민하는 진로 탐색

   둘째, 프로그램 수료 후 맞춤 인턴십 사업

   셋째, 세븐 스타 혜택까지!

-모집기간 : 2020.11.30, 10:00 ~2020.12.11, 18:00

(*선착순 모집이 완료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모집이 종료됩니다.)

-프로그램 일정 : 2021.01.04~2021.01.29 , 매주 월·목 10:00~12:00 (8회기)

-신청대상 : 호남대학교 2,3학년 재학생 100명(선착순)

-신청방법 : 학교 포털 홈페이지 신청

-프로그램 내용 : 유사 관심 분야의 학생 10인 1개조로 구성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

행① Holland 검사의 실시와 해석을 통한 흥미∙적성 파악

② 희망 직업 정보 탐색

③ 구체적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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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호남대학교 신입생 대상, 진로 체험의 날 ‘제 1회 LUNAR Days' 개최에 따른 참여 기관 모
집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센터는 재학생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로 체험의 날 행사
인 ‘제 1회 LUNAR Days'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호남대학교 ‘제 1회 LUNAR Days' 
  나. 모집대상 : 광주ž전남 소재의 기관 중 본 사업 진행이 가능한 기관 (분야별 선정 52곳)
  다. 사업대상 : 호남대학교 2,3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100명)
  라. 활동기간 : 2021. 3. 8. ~ 2021. 4. 2.
  마. 활동내용 : 진로와 관련된 체험, 인턴십 교육, 인터뷰 등 다양한 직ž간접적 체험활동
  바.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보조비

항목 산출근거 금액(단위:원) 비고

프로그램 운영보조비 금 300,000원(금 삼십만원)*최대 5인 1,500,000(금 백오십만원) 금액지원

총액 1,500,000(금 백오십만원)

  사. 모집기간 : 2020. 9. 7. ~ 2020. 10. 30. 18:00 도착분에 한함.
  아.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 (name@email.com)
  자. 선정발표 : 2020. 11. 23. 15:00 개별공지 및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선정된 기관 중 재학생 희망자가 없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문의방법 : 062) 940-0000 담당자 김예솔
붙임  1. 호남대학교 ‘제 1회 LUNAR Day’ 계획안 1부.
      2.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동의서 1부.
      4. 안내문 1부.  끝.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수신처  
기안자  김 예 솔 팀 장  김 ○ ○ 센터장  김 미 례
협조자
시  행 호남대상담 2020-01 (2020. 8. 21.)   접수 (     .   .   . )
우 62399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120 복지관 2층 1203호실  http://scc.honam.ac.kr
전화 062) 940-0000 전송 062) 940-1111 메일 name@email.com   (비)공개

http://scc.ho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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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A,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존감, 회복될 수 있을까요?” : TA이론에 입각하여

상담 사례보고서 

상담사 : 김 예 솔

v 내담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 학력 기타

A(가명) 남 만 21세 대학교 4학년 재학 학교 근처 거주 (자취)

v 가족 관계
: 부- OOO(만 53세), 고졸, 사업가, 별거(본가-광주광역시 동구 거주)
모- OOO(만 51세), 고졸, 주부, 별거(본가-광주광역시 동구 거주)
형- OOO(만 24세), 대졸, 취업준비 중, 별거(부산광역시 거주)

v 내담자 첫인상
: 깔끔하고 밝은 색상의 옷차림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눈에 띄어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내담자로 
보였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고 해맑은 표정으로 장난스러웠지만, 호소 문제를 다루며 상담을 시작
하자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v 주 호소문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존감, 회복될 수 있을까요?”)
①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② “후배들을 대하는 게 어색하고 민망해졌어요.”

v 심리검사 결과
  Ÿ 이고그램(Egogram) 체크리스트
   - CP(24), NP(43), A(47), FC(33), AC(26)
   - NP와 A에 비해 FC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고, CP, AC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타인에게 헌신적이고 상냥하며, 정직하고 도덕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 있음.
  Ÿ OK그램(OKgram) 체크리스트
   - 자신긍정(38)-타인긍정(42) (I'm OK-You're OK)
   - U+와 NP 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상냥하고 친절하며 정다운 성격임.
   - I+가 FC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자신감이 있지만 허세를 부린다거나 티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마냥 자유분방하지는 않아.’
  Ÿ 자기존중감 척도[김재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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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 133점 / 175점
   � 자기유능감 (32/45)
   ‚ 친구 및 타인 승인 (38/45)
   ƒ 가족 및 부모 승인 (27/30)
   „ 자기 가치감 (22/30)
   … 정서적 안정감 (14/25)
→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자기 유능감’, ‘자기 가치감’, ‘정서적 안정감’

은 낮은 편
   - 사후 : 156점 / 175점

   � 자기유능감 (38/45)
   ‚ 친구 및 타인 승인 (42/45)
   ƒ 가족 및 부모 승인 (28/30)
   „ 자기 가치감 (27/30)
   … 정서적 안정감 (21/25)
→ ‘자기 유능감’, ‘자기 가치감’, ‘정서적 안정감’이 각각 5, 6, 7점씩 높아졌으며, 전체적인 

점수 상승.

v 내담자의 현재 기능수준
1. 인지
  Ÿ 자신에 대한 이해

- 경험과 가치관, 흥미 등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고 말로써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비해 약점과 단점을 더 잘 서술하는 경향이 있고, 대처능력이 충분하

나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Ÿ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

- 심리검사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며, 3년 전(2017년)부터 상담을 받았
던 경험이 있어 전반적인 심리검사와 상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2. 정서
  Ÿ 흥미로움과 편안함

- 상담자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며 감탄사를 사용하
여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 회기 동안 손을 책상 위로 올리고 상체가 상담자 쪽으로 기울어있으며 자연스럽게 눈을 맞
춘다.

  Ÿ 답답함
- 주호소문제를 다룰 때에는 간혹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인상을 찌푸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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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Ÿ 가족과의 관계

- 현재(학기 중) 내담자 A는 학교 앞 자취방에 거주 중으로, 가족구성원들과는 별거 중이며, 
월 2~3회 정도로 꽤 자주 본가(광주광역시 동구)에 방문하여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낸다.

- 형은 취업 준비를 위해 부산에 거주 중이다.
- 상당히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 자신의 가족을 부모님, 형, 고양이 두 마리라고 소개하며 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

다. 특히 어머니와는 단둘이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이다.
  Ÿ 지인들과의 관계

- 일상생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10명 이상으로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속마음을 나
누고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5명 정도 있어 만족한다.

- 교외 OO동아리 내에서 구성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도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 최근 후배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 긴장감과 어색함이 느껴져 다가가기 어렵다.

4. 이 외 특징
  Ÿ 경제 수준

- 보통 이상의 경제 수준으로 본인 또한 주식에 관심이 많고, 경제관념과 습관이 잘 잡혀있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다.

  Ÿ 학교생활
- 교외 OO동아리 회장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우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수준

으로 파악된다. (공모전 수상, 장학금 추천 등으로 미루어보아.)
- 학과 내 ‘학생회 임원’, 교외 OO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역할 갈등을 겪거

나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아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맡아 하고 있다.

v 내담자 발달사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전업 주부로 아버지 일을 도와주셔서 
집안 경제적 수준이 현재만큼은 유복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소비 욕구에 대한 직ž간접적 거절 경
험이 많아 아껴 쓰고 얻은 것에 대해서 베풀 줄 아는 경제관념이 확고해졌다.

  초등학교 4학년 쯤(2008년 경), 아버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수준의 경제 수준
을 갖추어 유복한 환경을 이루었다.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같은 계열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 OO학과에 진학하였
고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다.

  대학 진학 후, 새로운 환경을 접하며 답답함과 불편함을 자주 경험하였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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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① 교류분석(TA)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인생 각본’, ‘스트로크’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과 주변 상황

에 대해 이해한다.
② 내담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 존중의 경험을 갖게 한다.
③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매 회기 과제 부여를 통해 회기 별 연결성을 높이고 내담자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v 상담과정 내용 요약
  Ÿ 접수 면접 (2020. 10. 08, 14:00 ~ 15:00)
ü 상담 구조화 : 5회기, 90분 진행.
ü 상담 목표 수립
ü 과제 부여 : � 나무 그림 최대한 크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름 지어오기

 ‚ 롤모델 또는 되고 싶은 사람의 특징 적어오기

  Ÿ 1회기 (2020. 10. 12, 14:00 ~ 15:30)
ü 라포 형성 및 상담에 대한 흥미 형성 : PITR 그림 검사 
ü 나무 그림을 활용한 교류분석(TA) 이론 설명
ü 심리 검사 실시 : 이고그램, OK그램, 자존감 척도(사전)
ü 과제 부여 : 상담 종결까지 하루에 한 번, 5감사 운동 작성하기
ü 회기 소감 나누기

  Ÿ 2회기 (2020. 10. 15, 14:20 ~ 16:00)
ü 과제 확인 및 심리 검사 결과 해석
ü <뿌리> ‘인생 각본’ 기법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
ü 과제 부여 : � 자신에게 미쳤던 스트로크 적어오기

 ‚ 지인들에게 자신의 강점 및 장점 롤링페이퍼 받아오기
ü 회기 소감 나누기

  Ÿ 3회기 (2020. 10. 19, 16:30 ~ 18:00)
ü 과제 확인
ü <줄기> ‘스트로크’에 대해 대화 나누기
ü <나뭇잎> ‘강점 및 장점’에 대해 대화 나누기 : 자기 존중 경험, 활용 방안
ü 회기 소감 나누기

  Ÿ 4회기 (2020. 10. 22, 13:30 ~ 15:00)
ü ‘선물 목록’ 작성하기 : 타인을 위한 선물과 자신을 위한 선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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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과제 부여 : 자신에게 최소 1가지 선물하기
ü 회기 소감 나누기

  Ÿ 5회기 (2020. 10. 26, 10:30 ~ 12:00)
ü 과제 확인
ü 롤모델 vs 나 비교하기 : 공통점과 차이점(노력할 점)
ü <열매> 미래 선물 목록 작성하기 : 앞으로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
ü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 자존감 척도(사후)
ü 종결 소감 나누기

 Ⅵ. 소감 및 평가
   1. 현장 실습 결과

실습에서 배운

지식 및 기술

행정적 측면
-엑셀과 한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업무(공문 작성 및 사례보고서 작성 등) 능력이 향상되었다.

실천적 측면

-내담자와의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감정 전이가 줄어 상담 

장면에서의 부담감이 감소하였다.

-침묵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교육적 측면
-‘Ego&Ok gram의 실시와 해석’에 대해 학습하였다.

-‘MBTI의 실시와 해석’에 대해 학습하였다.

실습 기간 자세

및 노력 평가

업무  수행
-직접 나서서 업무를 찾으려고 하였고,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

실습  태도
-배우려는 태도에 그치지 않고, 자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스

스로 해결하고 해결방안을 공유하였다.

   2. 기관 평가
 전체적인 상담 실습의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교내 학생상담센터라는 특성상 
비밀유지가 최우선시 되어야했고, 실습생 지도와 문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내담자의 입장
에서도 신뢰가 가는 기관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업무를 소화하는 중에도 틈나는 대로 심리검
사의 실시와 해석, 타로카드나 놀이치료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상담 공부에도 많은 도움
이 되었다.

   3. 현장 실습 소감
 상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진로로 설정하여 입학했을 당시에 비해, ‘군인’이라는 직업적 측
면에서의 꿈에 다가가다 보니 정작 ‘상담’을 배우고자 하였던 때의 의지와 지적 호기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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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습을 통해 상담현장을 체득하고 이론을 실제 적
용하는 과정에서 상담이란 무엇이며,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
차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
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인생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확립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단계였습니다.
 단순히 수업 연계로 실습시간과 학점을 채우는 것이 아닌, 졸업과 취업을 앞둔 대학교 4학
년이라는 생애단계에서 나를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을 이해하며 더 나은 방향과 효
율적인 방안으로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소중한 1년이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된 천 여 
명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비자발적 참여형 내담자’와 ‘위기 상담’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
었고, 특히 직접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사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상담이란 단순히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림 하고 확신을 얻어갈 수 있었
습니다.
 더불어 잠시나마 방황했던 마음을 다잡고 개인적인 진로와 대인관계 고민까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